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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출팀이후 우리정부는 사회각계의 민주화진전에 따라 고조되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

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열기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零

q .7특별선언J을 통하여 이러한 의지가 천명되었으며y 이 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

종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를

그 결과 l985년 l2월 북한측의 일방적 중단선언 이래 2년 8개월 만인 l988년 8월 l9일 남북국

회회담 준비접촉을 시작으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측

은 l989년초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과 입북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유로 대화를 중단시켰습

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화해와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

는 동시에 민족화합의 대승적 차흔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l989년 9월 27일 남북적십자 제l차 실무대표접촉의 개최이래 l99o년 2월 7일

까지의 기간중 者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수석대표개별접촉 포함)8회?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랄 4회,

남북체육회담(실무대표접촉 포함) l3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3회 등 4개 분야 총 28회의 남북

대화가 있었습니다 출

이에 따라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대비한 업무참고자료의 정

리와 역사적 자료의 집적이라는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관한 국내 일간지의 주요기사들을 편집하여

r남북대화 관련 기사집J을 발간키로 하 습니다 출

이번에 발간된 제l집은 l989년 9월부터 l99o년 2월까지의 기간중 국내 주요일간지의 남북대화

관련 보도기사? 사설? 해설 등을 정리하여 각종 회담별로 편집하 습니라 출

여기에는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 관련기사 54건?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관련기사 l9건> 남북

체육회담 관련기사 57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관련기사 l4건f 남북대화전반 관련기사 23건 등

총 l67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

편집상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나? 본 기사집이 남북관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를

1990. 2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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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및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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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89. 9. 26,사설 )

새로워져 야 할 南北 對話
릴입북사건으로 업어찰었던 남복대 한의 검은속생출 새삼 확인하는 계기

화가 6개절만에 D 일 의 적십자예비 가 됐를뿐더러 이른바 공안정국으로
회담를 시할로 재개침은 매우 타행스 . 對北강경자세를 자초린옴찰 깨찰았으
러출 일이다o이린 적십자회람은 내할 리 또 안으로는 평앙청린축전이率 동
부터 잇발아 얼리게될 국회예비점측 요하는 주민들의 관심를 대화쪽으로

., 고위당국자준비회탄 체육회담등의 ss 들 리 기 위 한 계 산 인 것 으 로 찰 석 되 고

除틀 가늠하게 된다는점에서 그 의미 있는 릿이다o
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o 따라서 꼭한 은 많 은 우여곡절찰에

그등안 대화가 중단천것은 두말할 재 개 되 는 남 북 대 화 에 새 로 를 자 세 로

것도 없이 對南교란과 赤化틀 계산한 임 해 야 할 것 이 다 a 전 과 같 은 선 전 이 나

북린의 출모性 2 麗性 때분이라a 공작의 자 세 로 다시 임한타면 회담의

이데臺로기경쟁은 끝났다는 전문가 장 래 는 理하 라 a 그 것 은 과 거 의 되 플

를의 단인이 아니터라도 오늘날 교조 이이기때를이다o 우 리 는 이 번 접촉이

적인 공산주의이넘만으로 곡린출 먹 단 계 적 이 고 가 시 적 인 결 설 출 맺 기 바

여할리고 국가를 발전시길수 없출은 란다a 따라서 적십자예 비회담 에서는

중요공산국가들의 경쟁적인 개혁과 85년 l 월 l o 차 본 회 할 으 로 중 단 된 적

개방모습이 이를 만중해주고 있다o 십자회담의 꼭원과찰께 제2차 이산 ..
이처린 생 존 을 위 한 도 도 한 변화의 가 족 재 회 를 위 한 고 향 방 문 단 과 예 숩 단

를겹에 대해 유득 金日成의 복한만이 교 환 이 성 사 피 도 록 해 심 탄 회 하 게 노

개방과 개혁를 거부하고 있를은 안타 력 해 야 한 다 v

까를일이다s 해 괴 한 주체 이 른 으로 북 그 동 안 정 부 가 대.하를 중 단 한 이 유

한주민들를 절저히 외부와 차단, 통제 와 배경, 즉 북 한 의 창 구 다 원 화 를 내

하 고 남확관계에 있어선 남한의 민 주 세 문 남 한 의 분 얼 과 릴 입 찰 를 공 작 출

화열기를 악출, 를일를 내세워 文목사 봉채하려 는 뜻은 이 해 가 간다o

徐의원등를 를러들여 對兩교란의 부 그 리 나 남복대화 는 가시 반린 를걷 는

채절만출 지속하는한 남북간의 대화 민족의 請行이다a 때문에 .를만있으면

- 교 류 는 커녕 마람직한 를일논의가 억 지 와 술수 를 구사하려는 복한이 세

제 대 로 될 리 없 는 것이타o 계 적 화 해 무 드 와 민 족 의 염 원 를 분 명

거를 강조하거니와 꼭한은 .시대착 히 인인 하도 록 정성른 갖고 포용해야

오적인 赤沿찬상에서벗어나 씨차적인 한다o 또한 아무리 이刃를 린이 있어
화 해 . 교 글 . 를 존 의 흐 를 를 깊이 인 도 대 화 와 정축만이 이시점의 f 北 상

. . 식해야한라o 旱리는 잇단 릴입꼭사건 호 를 위해 가 람 긴 요 한 힌 임 를 설 득

으로 회심의 미소를 릿던 북한이 '8 해야한다o 漆西郵관계 가 린여주듯 이

절看이 중단됐던 각종회할의 재간를 릴 우리간 저를를 감라고 돕는다는
제 의 한 이 유 를 짐 작 하 고 있다o 즉 린 . 피세로 임하는것이 필요하다o 대화의
입 복공작이 단기 적으 로 는 성공했를지 중 단 은 이느 즉에 도 도를이 되 지 않 는

몰 라 도 남한국민 들에게 는 오히리 복 것이 라 o

조선일보 (1989. 9. 27,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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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9. 9. 27?사설 )

離散가족再會와 r信者J초청

'끊졌던 南과北의 대화가 다시이어지고 이어 있다o 그런데. 저쪽에서는 신자들이고 '총교관
진 대화의 뒤를 이어교류가 이뤄진다면 참으 계자들이고 간에한사람는이쪽을 다녀간 사람
로좋은일이다a 오늘板門店에서 남북적실자 이없다t 우리는 이단계에서 妙雷山 晋賢寺와
실무대표희담이 열린다6 얼마만의 남북대좌인 거기승려가 어떻게 남아있고 평양시내의 堅堂

가를생각하면 양쪽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갖 .과사제가 어턴형태인지 구태여 따지고자 아
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수 없다a 니한다d 그쪽의 신자들이 r누구J인지도 개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兩北교류협력 치않을 것리다g 다만 납북간의 동톨과 종교인

의 새 轉機가 될지도 모를.北韓천주교 r信者J 으로서, 또 순수한 人道주의 차원의 교류와 만

들의 訪韓초청이 승인되었다g 적십자 실무접 남으로서 초들이 이쪽에 올수있다는 사설을 강

촉과 북한신자의 초청등이 모두 까다를기 확이 조할 뿐이다o 그들은 따뜻이 환 받을 것이다g

없는 南기韓정치군사관계회담이 아닌 순루민 적십자 실구접촉이나 북한신자의 韓國방문

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추진이라는 점에서도 그 은,거듭강조하건대 정치적목적미나 군사적동

바람직한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기와는 전혀상관이 없다p. 같은 땅위의 사람들

韓赤이 l천만 離散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 끼리, 를한핏즐 동족끼리 만나고자함이다a 같
고 兩北赤회담를 제의한지 l8년이 지났다☞ 85 은분단국인 東西諒의 경우연간 5關만~6oo

년9월에는 마침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화 에 만의 가족들이 이념이나 체제개입없이 자유로

슬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뤄됐다6 우리 5}斷喪 이 왕래하고 있다9 中國에 사는교포들은 말할

의 脚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이천환방문출 것도 없고 바로 엊그제는 蘇聯 사할린 동포弱

이산가족의 고통은 우리 시대에 기어이 해소해 명이 入國하여 친족과 상봉하며 望理의 5o년恨

.야한다는 우리의 의지와 이념.체제를 초월한 를 풀지않았는가.

순수한 人道주의 정신을 바탐으로 한 것이었 요를 북한록의 여러가지 형편상 이산가족들

다9 그러나 北측은 이교류가 그들의 對南전략 이 당장라상봉하는데는 어려뭄이 있을지 모른

과 정치9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 다o 또 신자가 많지않고 여러사청도 있어 한꺼

단이 서자 우리의 팀스피리트 출련을 핑계로 번에 많은 신자들을 보내기 쉽지않올 것이다o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o 그로부터 그렇다면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

4 년이 출렀다. 며 편지를 교환하는 일은 북측의 성의만 있다

북한 신자의 초청도 남북대화와 교류의 증진 면 얼마든지 가능하다o 요컨대 서로 믿고 이해

을 위해아주출륭한 계희이고 결단이다D 지금 하고 결국은 통일하고자 하는염원에 달린것이

까지북한을 방문한 우리쪽 신자들이 적지않고 다9 再關되는 대화에서 북한측은 그런 진지한

.해외D포 교회관계자와 승려몇분이 이북을 다 자세를 찰여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
녀를 그즉의 r信者J및 종교현황을 소개한일은 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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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 i차 접촉(1989. 9. 27)

동아일보 (1989. 9. 27)

南北赤실루접촉 예술공연 단 왕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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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8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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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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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8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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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2차 접촉 (1989. 10. 6)

서들신문 (1989. 1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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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 3차 접촉 (1989. 10. i6)

국민일보 (198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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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8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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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9. 10. 17,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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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89. 10. 17,사설 )

고향訪問團 교환 합의를 보고

남북의 접촉이 모처럼의 출惡를 이룩했다o 고있는것 또한허술히 넘길일은아니다9 대규

l6일의 남북赤+字3차실무접촉을 를해 제2차고 모 예출공연단으로 南韓을 한바탕 천출면 그들

향방문단및 예출공연단교찰출 오는l2월8일부 의 燎一載線전략이 구석구석에 먹혀들것으로

터 설시키로 한것은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9 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9

이번합의가 연내本會談성취 (l2월l5일)s 위 北의 이런 속생이 우리측에 간파피지 않을리

한우리슥의 양보로 이뤄진것이라고는 하나, 이 가없다o 그런데도 우리측이 r先예톨단교찰J의
렇게해서라도 北轉을 계속 대화의 자리로 나오 양보를 한것은 어팀게해서든 赤+宇본회담에
게해야할 r當爲J가 우리에게 부하돼 있는것이 北轉이 나서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점

현실이다b 출 우리는 종래와는 다른 對北자세의 進一步로

들른 이번의 원칙할의로 고향방문단과 예출 절가하고자 하는 것이다o

공연단 교환이 바로 鹿事되는것은 아니다9 방 긴실 그등안 l.2차예비접출에서 본희담의 先

문단의 규모와 방문지라든가, 예출단의 규모와 漆를놓고입씨름이 오갔를때 o 린일옴이야 양

공면내용등에 대해서는 양축이 오는ll월8일 4 보를할것도 없지 않을까J하는 아쉬움를 우리는

차설무접촉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지만, 우리 내심으로 갖고 있었다d r제쇄된 恩考J로 굳어

측이이왕和解와 共漆의 r큰흐틈J올 좇아원척 진 北측를 r개방된 사희J로 끌어내자면 그들이

데양보를 한이상세부議題 또한그다지 어협지 다소 r트집tu요구를 해오더라도 일단은 긍정

않게 를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o 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博換이 블가피 한

하지만 우리는 兆측이 이시점에서 희담를 를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앞서北측에서 가를릭

해노리는 바가무엇인지를 한번따져보지 않출 및 佛敎신자초청을 거부한것도 .앞으로는 성사
수없다9 3년lo개濯만에 재개된 l차실무접출서 되게 하는길을 틀수가 있지 않을까 릿다9

부터 3차접측에 이르기까지 北슥은 줄곧支益經 어차피 北측이 우리의 분단對綠상대인 이상

목사 석방틀을 내세우고, 赤+宇본회담믈 뒤로 그들과천 共葬을 모색하지 많고는 번 도 燎- .

미룬채 예출공연단의 교환을 끈질기게 앞세워 도 기대할수 없출이 자명하다o 오는論일얼기

오지않았던가o 이것만으로도 北측이 의도하는 로 할의한 南北체육회할도 양측이 모두이린인
내면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것 같다9 식아래 자짙구레한 입씨를을 대나 단일팀구성

그들은 예출단의 漆轉공연를 통해 일부대학 ql큰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좋은결실이 있을것

가에서 일고있는 刻朧무드를 한릿 부추겨보 으로 믿어진다9 l6일밤의 편드컵출구예선 南北

자는 실산욜 릴게깔고있출이 를명해 보인다6 대결출 보고새삼스레 단일팀구성의 욕구를 절

지난9sl7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1as의 혁명 감한 국민이 적지않을 것이다6 .

가극 r피바다J가 공연된데 크게 고무됐을수도 北측은 이번희담의 합의를 r큰廣緊J라고 했

y ct6 다지만, 우리슥에서보면 北韓올 계속 만남의 자
. 料측이 6 번희담에서 r예술단의 규모를 南측 리로나오게 하는것 자체가 를성공이라 할수도

5o명, 北측 3백명으로 하자J고 어거지 제의를 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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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8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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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4차 접촉(1989. 11. 8)

중앙일린 (1989. 11. 8)

e 醫 로麗 트

@ U U 6

w 理鷺驪脚

lr. .s

産 .출
젱린 U

출 차業 db
8 친리

대 " 漆
찰 남 _
접 북

E I
4

e 諦 Q1 호z
U3iU U a a 차

r 燎 讓 ga 술
? 淺 U s 접

惡壽 'tUSkSU" i8 출 단
~l

.및請 절 百'
dk

o
l2 서 . 충 명

流출業麗구 절
赤

8 u l 안
o H > 및秀

隱U,USU '\ S .

린를
0

여l m
8 일 오 전 飯 門 店 중린국 감특 위 회의 린에 서 懼 린 南 北 赤 인 무 대 표 4 차 림 臺讀 린 문

출피 서 양슥 대표틀 이 반감게 악 수 를 교 환 하 고 있다. . < 崔 零 英 기 자 >
N I a U 71

ajaUpag
x 1 대 .ll

접 서 , ;E E

촉 울...lMBl
J s .

p T

ii"gl
, s ,

0

S .

- 7 s -



조선일보 (198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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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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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를 함께 울린다9 r... 나촌자 살됐다고 越 욕싫에서 고집를 못 버리고 있다는 것도 짐작

消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게 아우들아 미안하 할 수 있다6 이쪽의 예술단은, 순수 예술단이므

타3 오마니 모시고 고생만 했을 너최들한테 언 로 그쪽에 공개해봐야 鑛制宣傳도 되지 않를

천가 통일이 되면 나눠주려고 구두최소리 들어 것이고,Tv라야 애초부터 그쪽에는 롱제된 少

가며 돈을 者쳐됐지만 언제 살아서 만날수가 數뿐이니 문제 없겠다는 속셈때문일 것이다9

있겠? ...J 그러나 離散에 한및힌 남북 동포에게 간필한

죽기전에 목 한린만이라도 두고온 고향산천 것은 被撚땅에 찾아가 보는 일이다o 찾아가서

이 보고싶어 밤마다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잡 靑誇에 헤어져 백발에 이른 틀기간과 친책 이

드는 法槪 l세대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상당 웃들을 만나 얼싸안고 회포를 를어보는 일이

히 있다t 撚欄a順團을 議遷로 商北會談이 열 다9 멍주고름처럼 보드람던 출이 막대기처럼

긴할는 소식만 알려지면 料話非指局으로 문의 거릴어진 것에얼굴도 비벼보고, 先心에 찾아가

臺壽료壽臺l÷l
전차가 체도하고, 직접 찾는 사람들로 줄을 선다D 반세기만의 省墓도 하고, 부모및산소에 엎드려

이빈에도 멱시 그58다6 오는 l2일 8일에 고 롱곡하며 不琴의 恨트 를어보고싶은 것이다6

향방문단, 예술단을 교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혁명가극이랍시고 .'오늘의 행복은 그 누가

에 고향방문단을 지망하피 위해모여든 사람틀 주됐나, 위대한 주석동무깨서 주됐지...J나 반

로 대화사무국이 를린域다9 그러나 8 일 상오 복하는..체제 선전극 따위의 예출단방문에는, 사
料州淸 焉림국 감독위원회의실에서 열識던 제 실은 출미가 없다D 2백5o명 아니라 5백명의

4 차 실무접촉에서는 아무 진전도 이후지 못했 예출단이 온대도 이상한 것에 대한 好奇心이상

찰찰르盞찰찰 다o oj루지 못했를를만 아니라 訪制團 交流의 의 효과는 거둘것이 없을 것이다6 찰으로 중요

t商料理이 블투명하다는 豫感만 짙게 해주고 한 것은 人諒을 생차하는 交流이다6 눈만 감으

a a U ' i s a a
많린다o 면 아련히 故濯이 다가오는 l세대는 이제 점
방문지 를平理l서들로 국한하자는 북쪽의 주 점 줄어들고 있다D r죽기전에 꼭한번J만이라

장도남쪽이 동조린고 예술단 규모를 5o명에서 도 고향많을 많아보아야 눈을 감을수 있다고

l백명으로 늘려도 를다고 수정제의도 했지만 애간장이 타는, 이 얼마 안되는 세대에게 고향

저쪽은 예술단규모틀 2백諸명 까지하고Tv에 을 보여 줘야 한다9 진정한 의미의 民族의 동
를연실황을 생중계하자는 주장만을 고집해서 질성을 간직한 그런 세대가 한분이라도 더 고

料撚이 를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9 撚槪은 이 향를 찾을 수 있게 해야한다9 그것이 r故槪訪

미 .l小.뿐이어서 이출도 친척도 싫의 터전도 願J의 찰뜻이다a 입씨를만 하타가 를해도 그냥

를어져버린 그곳이라, 不燎에만 국한시켜 다녀 넘긴다면 또 일마나 많은 懼이 발에 묻릴지 모

가게하려는 心燎이라는 것도 릴작할 수 린고,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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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9. 11. 14,사설 )

서울과 간壤으로 오가는길
裏襲이 국경를 개방하던찰 벌어진 東西베를 적십자정신 그대로 이념과 체제量 떠나 순수한

린시민들의 감격적인 포옹은 하나의 역사적인 목적만 갖는다면 서울에 오는 길 平壤에 가는

광경이었다, 그것출 지리보면서 우리 민족이 길이 위 그리 어려운 일인가D

離散가족의 만남같온 인도적이며 민족내부적 고향방문단은 그릴더라도 예술단의 규모를

인 문제하나제대로 해결하지 를하는가를 생 턱없이 늘려잡은 北韓슥 처사는 아주래도 억지

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다9 어제 辰門E에서 일 수밖에 없다, 예출단의 교찰은 원책적으로

南理적십자 예비접촉으로 마주앉은 양쪽 실무 문화교류에 속한다g 따라서 예술단은 국제사

자들의 가를엔 무엇이 오갔을 것인가를 추측해 회가 공통인식을 갖는 본연의 예술인으로 구성

보는 마믐 또한 편안하지 못하다6 돼야 한긴a 그런데 料韓은 이 예슬찰에 그들의

마출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o 른바 主綠漆綠을 무장시켰을 것이다a 서울

고향방문탄및 예술단교환이 왜 이림게 어려운 한복판에서 그들 대규모예술단이 r主體사상J

가g 를른 韓半島의 商北관계는 가장 쉬운 것 을 선양하는게 목적이라면 인도주의 책십자정

같온 민족문제이면서 가장까다로운 체제와 이 신은 크게 괴손되고말 것이다o 그래도 우리는

념의 문재가 없혀 해결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 거기에 양보했다9 이번에 어떻게하든 일을 漆

다, 그긴硝년찰단의 역사라 6l25동족전쟁의 事시켜보고자 했기 때문이다b

기록이나 l7여년에 걸친 대화와 갈등의 과점이 베를린장벽은 28년만에 湯렀다D 그런데 우

그 어려를을 말해준다o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리들의 l백55마일 撚鱗線과 그 복판의 要則店

해내야 한다o 당장 롱일에 이르지는 를해도 남 은 36년이 지나도 열릴 줄 모른다9 오히려 더

를이산가족의 고를만은 우리 시대에 기어이 해 단단해지고 있다D 索西獨을 본받는 것이 아니

결해야 하는 것이다. 고 베트남식 롱일을 꿈꾸는 北韓당국자틀의 시

최근 東歐사회주의 국가들에 연쇄적으로 일 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9

고 있는 및련의 변화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兩北韓이 대화하고 和解하는데는 지출길이

것출 示經해주고 있다o 그중에서도 같은 분단 따로 없다o 서로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 출피출

국인東西獨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것은 北韓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順理이다o 교류의 상호

연상해 그 상황을 緯半農에 代入해보고 린어서 성과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한다면 안될 이유

이다D 그것믄 결코 하를이를에 이뤄진 突發事 가 없다6
구아니다o 東西獨온 지금까지 l년에 5백만 北韓도 한번를 세계를 둘러틀 줄알아야 한
명섹이나 각각 가족과 친지를 상호 방문해왔 다9 정작개방과 교류를 두려워하는 것은이쪽

다d 양옥를 합해 l천만명이 해마다 오가고 했 보다는 저쪽이다g 대규모예술단을 고릴하는
빠g 그애비해우리는 지금겨우몇백명의 고 그쪽의 속생을 우리는 알고있다D 그리면서도
향방문단및 예출단교환방문문제로 옥신각신하 양보할 줄아는지혜를 우리는 갖고있다9 北
고있다g 고향를 찾아省墓하는 것도아니다D .韓도 그래야 한다9.

한국일보 (1989. 11. 14,사설 )

合意가 힘겨운 南北회 담
.

- r公演하자J는 건가t r故鄕가자J는 건示
설.

이營에서 지 구 를 반바리 들아 가 는 를 두는 이유를' 린작 하 기 는 어 램 지 많

저 쪽 땅 특 일 출 과면 먼 나 라 임 출 설 다 6 r예출단교류J외 이를아래 정치적

감하.지많출 수없다9 찰은 분단국가이 선전의 료과를 거두려 는 생각일 것이

면서 분단외 철벽 를 를 너 뜨 린 지 난 주 다 o 이에대해 우 리 측 온 r정치선전J출

할의 출 격 과 감 격 를 우 리 는 다만 지 배제 한다 는 전제릴에 릴레비전중계에

구 저쪽의 기적으로 받아들여야하기 도 등의했다o

때문이다 o 남들처럼 몇백반이 떼量지어 찰래

겨 우 이 를 에 다 만나 절 등 반 허를어 하 지 는 못할망정 출과 몇백명의 고향

린 장 벽 를 널어 서 쪽 땅 출 린 은 등특 방 문 도 입 씨 름 출 주고 받 아 야 되 는 린

사람이 자그마치 3 백만에 이르고, 틀 실 에 우 리 는 부 끄 러 움 과 서 글 픔 출 금

특인구외 3 o % 가 서 특 으 로 가 는 비자 할 길이없다 a 지 를 이 時 點 에 서 북 측

營 받 默 다 호 보도됐다s 이런 판에 동 의 의 도 가 과연 어떤것인지 짐작하기

쪽방 한만도에서는 수백명규모리 J r 는 쉽지않다 o

찰방 문단 과 예출 단교 환에 도 린 겨 운 우 리 출 은 방 를 단 외 규 모 와 방 를 지 린 .

일씨 틀 출 거를해야피는. 서 글 를 련실 를 양 보 하 고 공 면 단 의 템 레 비 전 중 계
.

@ 벗 지 를 하 고 있다o 까 지 양 보 했 다 v 따 라 서 남은 를제눈 'tl
l3일 판를점에서 열린 남북적십 자 공 연 단 규 모 린 에 없 는 데 도 2 차 고 향

사이의 5 차 접 촉 에 이르기까지의 경 방 문 단 교 관 이 이 루 어 지 지 많 는 다 면 어
.

위 를 본다면 남북의 입장의 차이 를 역 께 잔 말인가o

려히 할수있다o 고향 방문 이란 골자그 공연단의 규모 는 바로 그 공연내 용

대 로 실 향 린 들 이 고 향 땅 를 찾 는 것이 과 직결된다 9 북 측 이 대 규 모 를 고 집

원 척 이 다 o 하 는 이 유 는 출분히 짐작이 간다o 이

그련 데 도 북측 은 방문단이 가 는 곳 미 린레비전중계에 r정치색배제J.라

은 각 각 평 양 과 서 출 에 국 한 하 자 고 고 는 구체 적인 문 제 가 제 기 천 것 으 로 보

집했다 9 지 난 8 일 4 차 점 축 때 우리 더 라 도 규모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피

측은 복측의 주장 를 받아를이는데 동 입 씨 를 거 리 가 될 공 산 이 크다 o .

의 했 터 母 . _ 남 복 은 이미 l2될 8 일로 고향 방를

우리측이 rs향구登J al 최 대 의 의 단 교 환 의 날 짜 를 함의했다 o 이 래 농 고

미를 부 여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달리, 북 공 연 단 문 제 로 고 향 방 문 단 교 환 이 깨

축은 공연단교환q) 보타 큰 뜻 를 두 지지 않기 를 바란다o 우리측이 이 미

고있다o 복측 은 애초에 3 백명규모의 대부분의 분제에서 양보 한 만 를 북에

공연단를 교찰하고, 그 것 도 전국에 및 서도 성 의 를 보여야한다 o

레비전 중계 를 하 자 고 했다o 북측이 정맡 화 해 와 신뢰성 회복 출

지 난 4 차접출에서 우리 출 은 애초에
. 위한 교류를 원한다면 공연단간모에

주장했던 5o명규모에서 l 백명 규 모 집 착 할 이 유 는 없 를 것이다o a 는 2 l

로, 북출은 3백명에서 2백5o명으로 일의 6 차점 촉출 세 계 가 주시하고있

각각 5o명씩 양보했었다o 믐 를 기억 해야 할 것이다t

북축이 r고향방를J 보다 예 출 t 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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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9. 11. 22,사설 )

석간신문을 받아든 국민들은 고향방문과 예술 는 4빈으로, 시간은 la8o분으로 하자는 북의
단 교환에 합의할 전망이 밝아졌다는 보도를 주장을 선뜻 들어주먼 된다. 남한의 당국자는
보 고 여러 해 동안 굳게 얼어를어 있던 피쥬치 텔리비핀이 l천반대갸 넘게 보급되어 있는데

퉁로가 활학 연릴 것이라는 기대에 부를었.다. 북의 '력명적 정서'를'핀파할 수 있는 가극을 3

그러나 이튿날 아침의 신문은 그 기대에 찬를 시간이나 생중계하면 시칭자들이 어떤 항을

을 끼얼었다. 예술공연의 내용과 릿수를 둔.러싸 핀를까를 ?.i정하고 있는4근하다. 여기에 대해서

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방북 초류가 올해 안 는 즉 에서 7너린 장벅이 교훈을 준 바 있다.

에 재개될 가능성이 일어졌다는 깃이다. 동서독은 이미 9.래 긴.t...터 상대방을 향해 핀

이번의 회담에서 드러난 특징은 찰쪽이 세근 파천체를 개s했다. 분단의 장벽을 전파가 자유

적인 쟁점들에서 양보를 피를찬 데 비해 북쪽 를게 넘나를먼서 서로의 를화를 이해할 수 있

이 응통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는 터천를 마린한 것이다. 발쪽의 딴방에 비칠

이 점에 관해 북한 당국이 간이 반성할 것을 북쪽의 예술은 심한 자루을 준 것이 분및하다.
촉구한다. 북의 적십자회가 '혁범가극'인 <꽃 차 그러나 이것은 겨레의 통일을 위해서 언젠가는

는 처녀>를 남쪽의 동포들에게 보여주했다는 겪고 및어가야 할 자극이다. 그리고 가극 찬편

집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카품 아니면 을 초고 남즉의 대중이 북쪽의 이념이나 채재

안된다는 고집이 료처릴 를翼를 트게 된 남북 에 쉽사리 틀화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피
의 교류를 가로4 는 장애를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의꼭이다.

2l일의 회발에서 이 를제에 대한 9 의 자세가 마지f으초 복한은 개만과 개력이라는 세게

너무 굳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동독 극겅 사의 흐를 앞애시 너>:. 위구되기나 방이작 자
.개방의 충격을 소화해낼 시간적 여유를 갖지 세를 보이지 만핀, 를해 안에.발북 피류를 재개
못했으므로 회담을 길릴로 몰고 간 것 찰다"는 하여 틀일의 출틀을 트기를 바란다. 딴한 익시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다. 적극적인 자세를 A..어야 린은 찰른이다.

- 2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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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89. 11. 28.사설)

허망하게 깨진 故鄕방문의 꿈
한피라 실낱같이 기대를 걸었던 남북적십자 7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는 두할할 릴요도 없이

., 차실무접촉마저 성차없이 끌남에 따라 남북고 동유럽에서 리를of; a 있는개딘인 바람이 남

향방문단의 연내교환은 허망한 꿈이되고말았 북교류를 를해북한사회에 미치지 않을까 하는

다6 출여극적인 타결이 이퉈지지 않을까 학수 데서 나온 것이다9 臺日鹿 일당독재를 고스란

고대하던 l천만 이산가족의 실망은 맡할것도 없 히金惡日에게 세崙시키려 고심하고 있는북한

고민족의 自流力量이 고작이정도인가 하는데 정권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개혁의 를결

이르러서는 그저반심함을 떨처버릴 수가없다6 이다9 소련과 틀유림에서 릴고있는 자유와 민

국경출 개방한 東西獨은 주말마다 수십만명 주화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북한사희에 스며를

이찰래를 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관 다면출력을 기울이다시피하면서 추진중인 惡

인데찰출처지의 우리는 겨우몇백명의 교환방 B朧.&IE日 부자세출계피출 수포로 틀아갈게

문조차 성사시키기가 어립단 말인가d 일이이 를림없기 때문이다.

렇게까지 교이게 된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책 특히가장가까운 루방으로 및은東獨과 체코

임이라 하지많출수가 없다9 블가리아등에서마저 글속한 개헉이 이뤄지고

誇일의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측은 종래의 무 수십년리 권력을 장악했린 독재자들이 속속쓰

리한주장출 되를이 함으로써 민족의 열화같은 러지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臺日朧정권이 당황

나들이 염원를 외면했다6 린명가극 r癸파는 처 해하는 것도무리는 아니라고 본다9 쇠근들어

녀J와 r피바다J의 공면을 여전히 고집하는가 하 북한주인들을 대싱으로 주체사상투쟁을 강화한

면이산가족의 密室상봉을 내세를 북한측의 태 것도외부의 바람이 스며들 여지를 남기지 않기.

도는 한마디로 고향방문이건 예출단공연이전 위해천일 것이다b

남복교튜를 하고싶친 않다는 것이나 다름없다9 이렇게 놓고블때남북간의 대화는 당분간 더

계급딘명루쟁를 고춰하고 臺日鹿를 우상화하는 욱성색될 우려도 없지않다4 平a에 癸이활차

내용의 공연물출 서출무대에 올릴수 없다는 점 피는내년4월를이나 고향빙를올 성사시키자는

은북한측이 더절알고있를것이다o 게북한슥의 속셈이라지만 공산권의 개딘분위

그릴에도 블구하고 북한측은 한숱더 떠이들 기가북한에 유리하게 반전되지 않는한 그러한

리명가극이 적십자정신에 부함될분 아니라 민 계피도 기대로 그칠가능성이 료다6

족의화해와 단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필요 북만측이 이처림 교류를 희피한다해서 우리

하다는 억피를 늘어놓았다9 고향방문사업을 성 마저손을릴고틀아앉을수는 없는일이다9 민

사시키기보다는 어떻게해서든지 깨버릴 구실욜 . 족의진정한 염원이 무및인가를 명심해서 양측

찾기에 급급하고 있음이 역력하게 드러난 셈이 이순수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도록 인내와 합제

다d 분만아니라 다음달 l5일에 예정된 적십자 보다적극적인 노력을 기를여야 한다6 북한을

본회담까지 방문단교환의 先行을 내세워 무산 일방적으로 어블인기에 앞서 민족의 同質性

시컴으로씨 당분간 남북접촉올 하지않겠다는 과一體感출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의도를 분명히 린다. 다잡아가야 할 것이다6

는 = = = = = = = = = = = = = = = = = = = = = = = 言 = = = = = = = = = = 言 = = = = = = = = = = = = = = 7 7 7 三 ‥

중앙일보 (1989. 11. 28 t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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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1989. 11. 29,사설)

北韓이 보는 r南北회 담J
朧 肉 출 만나보려 는 이산차족를의 단과 재 개 를 수없이 경협헤 오면서

간절한 소망이 또다시 해를널기게 침 그때마다 배경이 릴만한 복찰의 틀기

출 한스럽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시 를 짐작하고 있는 바다o 이린에 무산

대 가장 營행스러운 겨레의 아崙를 핀 고향방문린교찰회담도 문익관 .서

.새살 되셉지 많출수없다6 지난 9 친27 경편외원외 릴입 복틀 으로 비異딤 거

업부터 남북적 실무대표틀의 접출를 센 공반정국의 소를를이 를에 린담

를하여 협의가 시작원 고향방를단및 이 성사겠련 일출 기억하고있다o

예출단외 상료교찰온 때마침 틀구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타깝게 생

자유화분위기와 결쳐 순조로운 진책 각하 는것 출 이런 북한의 의 도 가 고틀

출 보이는를했으나 복출이 혁명가극 이 를한대로 역할하지 못할이 분 령 한

외 공면고집를 피지많를으로써 이산 데도 여전히 북한이 그런 전략에 없

가쪽를의 면내상찰이 이투어지지 못 매여 있는듯이 보이는 점이다o 회담

하 게 침것이다 o 이 무산 피 는 과정에시 그틀이 제시해

회당의 무산를보면식 우리가 느끼 온 조건틀이 그것출 찰 설명해주고

는릿은 베를린장벽의 붕괴등 들구의 있다 o

자유화가 오히려 북측에 체제수호에 차 시 감조하지 만 복한 출 하루차히

대할 위기의식출 를러일으켜 고향방 이련 迷表에서 깨어나야할 것이차o

문단교관틀 일련의 개방조치를 심s) 역명사상출 남한에 전파해보거나 남

투려워하게원것이 아닌7}하는점이타o 한내부의 교란의 등기로 남북대漆를

타결일보전에 고향방문단의 상호교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때도됐다o

환출 무산시킨 북측의 자세는 고위당 세계를 침출고 있는 커다란 범화극에

극자피할, 국회회담.체육회담를.. 일련 서 한반도가 낙오자가 되지않기 위해

의 남 g접 촉 및 대화의 전망을 어틀게 서 도 우리 는 지금외 긴장 상태 署 해소

하고 있다a남 복적 점출과 할께 비 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도 남북대화는

교적 순항하린 남복단일팀 구성혐상 진출히 이를이 가야한다v

도 단가, 단기, 호칭에 함의하고서도 i 친만이산가족의 반이맺린 고힝겯h

전혀 이천의 씨상이 될수 없는 선수 문단의 교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

선밭전의 곰개를제가 쟁점으로 부각 고 막팀이나 끊길이 없이 지속 적 으 로

되어 벽에 부및천 있는 상황이다p 계속되어야 하겠기에 비를 연내설및

그러나 .이산가족의 상봉이야말로 이 어려위效다고 하더라도 우리측은

여러험태의 남북대화중 가장 먼저 타 릴상의 계속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결되어야할 부분이고 무할히 화대되 고 북측으로 하 여 금 혐상계속에 응하

.. 어야할 .부찰이다o 굳이葬린를歸의 Q ) 도특 노력해야만 할것이다☞

崙 를지많더라도 교튜가 갖는 의미는 력명가극의 공연이 결림들로 작욤

임만 열명 찰일를 부르릿는 북한스스 한것과 관린하여 고향방문단의 교찰

로가 찰알고 있찰 것이다o 협상과 예출단의 교환협상를 분리하

f... 루리는 그간남복를화외 간릴 적 중 는것도 제외해 를반하타o .

서울신문 (1989. 11. 29,사설)

고향길 가로막은 r꽃찬는 처녀J

jt韓은 오늘의 냉엄한 국제사희에서 살아남 이다o 그들이 要曲하고 오해한 人道출義와 이

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변화와 개방을 시도해야 른바 r를파는 처녀J나 r피바다J같은 r혁명예
한다D 그린iij 역시 그들에겐 한계가 있는 것 숱J에 허망함마저 느끼게 된다g

같다9 商北이산가족 고향방문단및 예출공연단 적십자 인도주의란 약을 지어주피나 눈를출

의 교찰방문은 결국 北?를의 완강한 고릴과 .라내게하는 表皮的인 감정이 아니다9 다시는

..억지로 무신되.a. 말았다6 전쟁을 하지 말고 자비와 굉화속에 인권이 보

北轉은 振約e에서 商北赤 실무접촉이 진행 장피는 역에서 더를어 함깨 살자는 至高의

되는 바로 그시간에 그들 로동신문을 통해 남 理惡이 적십자 정신이다a 그러기에 우리는 각

북간의 각종 대화가 공전하는 책임을 남쪽에 자 고유의 체제와 이념를 고수하거나 논쟁이

떠넘惡다a 역시 예상된 일이 다o 그들이 .아 개재될 수 있는 다른 여러 대화채널에 우선해

예 처출부터 연내에 이및을 성사시킬 의사가 서 기귈코 성사시키려고 온갖 양보와 인내를

없었다는 사실을 찰연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 다해온 것이다.

다. 올해의 남북대화도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

국가건 사피나 개인이건 어려온 문제들은 많 나게 됐다9 이재 곧 9o년대이다6 구태여 구분

다o 그것를 한꺼번에 뜻대로 를어 나갈 수는 하자면 우리의 남북대화도 7o년대의 제 l기와

없다d 쉬운것부터 차례로 해나가는게 順裂이 8o년대의 제 2기, 그리고 9o딘대의 제 3기로 접

다6 商北문제 또한 그러하다s 이산가족 고향 어든다고 할 수 있다o .8o년대의 대화는 7o년 대

방문 사업을 추진하게 한 赤+후 인도주의란 의 그것에 비해 비교적 유연했고 부분적인 성

무엇인가6 인간 본연의 절화적 속생과 비폭력 과도 없지 많았다o 우리는 鉛린대의 남북대화

에 입각해서 체제와 이념를 넘어서고 인간찰래 와 교류가 전레에 비추어 린다 발전꼭이고 성

의 編鱗감정과 人權에 접근해 보자는 숭고한 과적이기를 기대하고자 한다9

이념이다6 兆鱗은 그것를 무참하게 외면했다a 이번대화의 성채와를 별도로 웅리는 이산가
이제 찰피는 봄에나 이뤄질까하며 및망에 젖 족의 o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계

은 이산가족들의 아쉬운 눈초리가 몸에 밭는 속합 것이다6 또한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결코

듯하다o 내년 될를 比漆당국은 남북고향긴를 포기하지 많을 것이다o 그러하기 때문에 부燎

가로막은 혁명가극 r꽃파는 처녀J를 다시 들고 측이 언젠가는 오늘의 세계적인 개방과 개력의

나올지 모른다s 그들은 그때 가서도 막무가내 바람을 받아들여 페치의 벽을 헐고 나서기를

이런 억지와 고집을 부릴지 모른다9 즉 r가극 진심으로 기대한다g 그들이 자랑하는 樂體예

내&중 약국주인이 꽃분이에게 약들 지어주는 술인 혁명의 r癸파는 처녀J가 다시는 이산가족

것은 적십자 子제사업이다J r가극을 보면 누구 의 고향찾는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되리라는 점

나 눈물을 출릴 것이므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 도 아를러 지획해두고자 한다6

에 맞는다J는 그야말로 우스개같은 주장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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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89. 10. 13)

방북인사 구속싸고 논란
를리희할 Q비회담 통행협정 ..통일희의 각각 제시

내달 15일 다시 열기로
.

襲理출#..;
[판문정 =정를채 기자l 방북 '출
리피甘올 위한 재3차 예비회담

이 지난 3월 중단된 뒤 7개월만
인 l2일 오전 lo시 판문짐 남한
즉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으나
분익환 목사와 임수경써 둥의 구
속문제틀 놓고 양쪽이 논찰를 릴

석 실질토의는 하지도 못한 채
를났다.

양쪽른 제4차 예비회담을 ll월

l5일 다시 열기로 했다. .
이찰 회담에서 남한쪽 송간호

..수석대표는 기조연설를 통해'남
복간에 이러 차리에 걸쳐 인리
찰래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를 제

도적으로 됫받침하는 아주런 합
의가 없다"먼서 '남북崙행 .통신 송할호 남란쪽 수석대표(오를를)와 백남준 북한꼭 대표단장이

에 관한 일반합의서'를 조속히 指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란문점 -임회순 기자>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방를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 행 라화시키고 대결응 격화시키며
송대표는 i,2차회담에서 남.위"라고 반박했다. 쌍방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가장

북간견해차를 보여온본회담의 l 이에앞서북한쪽 백남를 대표 를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들의
명칭.의제.재최장소..대표단 구를 l 단장은 문록사와 임수경써 는속 석甘 및 보안법의' 철패를 강천히

등에대간중핀의 남한족.제의로. j에 인글, '이 문제는 핀반적인 요구했다. 백 단장은 또 출회할
복한이 받아를일 것을측구린다. l남북대화 앞에새료운 난관올 조 의 명칭.의제.대표단 7성 문재.i

그는 또 북한쪽의 문목사.임 .성하는 블비스런 일이 아널 수 에 대해서는 지구까지의 입장을

.씨석방요구에 대해'우려의 국j없다"고 말하고 '이를에 .대한 구 고수하를서 아울러 및족통일협상
내법을 위반한 범법자에 대해석.속처형를 친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회의 게간올 수락토륵 요구했다.

국민일보 (1989. 10. 13,사설 )

南北諒諒, 서로마음을 열어야
남북對話가 lo일로 접어들면서 부젝 잦아지 하고 이보다 더쉬운 민간차원의 交流를 외면하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올 면치못 는 속셈을 우리는 출수하게 받아틀일 수 없다.

하는것 같다6 언제까지 겉돌기만 할 것인가g 최근 서출서 열린 세계聖B대회에 가를릭측이

지난 l2일 열린남북고위담국자회담을 위한제 북할신자들을 초청했으나 北슥은 이렇다할 o.l

3차 예비회담 역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 유없이 외면친피실를 우리는 예사를게 념길수
한채 내할 l5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a 이날회담 가 없는 것이다l

은 예상했던대로 北측이 팀스피리트출련중지 t l4일부터 얼리는 청화기원 漢江연등재행사에

支益煥목사와 林秀卿양 석방,국가보안법페지등 도 북한승려들이 초청돼 있지만 이들이 참가할

올 들고나와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실질토의에 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9 지난 7일 北슥이 릴 .

.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를나고 말았다6 양방송을 통해우리측 료청에는 언급않은처 r틀

지찰달 淸일3년lo개될만에 얼려이미두번 . 교도대표회할을 아를시일안에 板門店에서 .린..

째 접촉올 가진恭+寧실무회할이 그린를이 이 자J고 한것도정부당국과 조계종측이 서로..다 'i
번회담도 쌍방이 자기주장만을 늘어놓는 바람 른해석올 하도록 유도하는 r전략적J의미로 밖

에 하찰은 료투리를 잡고 말씨름만 거듭하다가 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6

겨우 다음회의 날까를 정하는데 그치고 있다6 이리가지고는 對話를流의 길이쉽게트릴것
.

이같은 저간의 대화분위기로 보아 오는 l6일의 같지않다9 하지만 美.蘇간의 화해무드나 U5. |
赤+宇 3차예비접촉,.2o일의 체육회담,25일의 의東歐圈 대변력동으로 미춰남북대화의 여천
국회희담등도 실속없이 겉돌지 않을까 하는 우 은 어느때보다 성출돼 있다고 보며 여기애 를

.

려가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9 리는 적찰이 기대를 걸고 있다g 또 실재로 최

만나기만하면 원가가 될를될듯 하다가 터지 근의 세계조류는 漆産主義가 블괴돼가는등 하

곤하여 허송해온 세월이 정말 안타깝다g 그틀 루가다르게 변모하고 있어서 北緯만이 계속r폐

안 그많은 대화와 제의를 통해 결실을 본것이 쇄의 빗장J을 결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확 .

고작 85년의 r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판J 신한다6

정도라면 이는統一과 대화에 접근하는 兩側의 대화와 교류의 好機는 지금이다D 정녕 北측

기본자세에 를제가 있를이 분명하다9 이 마욤을 열지않으면 우리측만이라도 종레의 ...
특히 北슥은 대화를 하자면서도 마를을 얼기 撚産諒9타성에서 벗어나 마를을 터놓고 대화에

는 커녕초보적인 r信義,誠賓J조차 지키지 않는 임했으면 하는것이 출직한 바람이다9 이제라말

무례를 다반사로 범하고 있다o 첫째로 北측은 로南北韓인 r보다 진실되게J 統一출 생각하는
요즘도 대화때마다 팀스피리트등 트집거리를 먼 쪽으로 變身해야 한다g 더이상 r남북대화J가 겨

저들고나오는 점이마를에 크게걸린다o 터출 레에게 실망출 안겨줘서는 안될 것이다o

다나 赤+字 l차예비접촉 이튿날인 지난달 銘 헝가리가 공산주의를 저버리는 변신을 하를,

일에는 엉뚱하게도 r민족통일협상회의J를 변칙 우리도 國力을 배경으로 마출을 한번 터보孔 .

제의하는를 딴전을 피우지 않點던가9 이것이 北으로 하여금 바활세계에 눈을뜨제하

둘째로는 挑측이 그간 r譜入料J 공작은 즐겨 는 계기가 될수도 있지 않겠는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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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8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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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4차 예비회담(1989. 11. 15)

동아일보 (198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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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8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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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5차 예비회담(1989. 12. 20)

중앙일보 (1989. 12. 20)

조선일보 (198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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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9. 12. 21)

謂誰 理를鱗?를 秘핀 濯 릿출" . 誇濯'차新핀 諒퍼?리 郎할' 들 言를貫리 讓차 漆燎를燎

및치諒諒출肯린諒料 諒출言 o출貫諒를구차 古表 料 諒구誇출. 玲출言 會料를출 飜産' 리諒諒市출貫諒F 部톨
燎출를言商諒애 치차천 證誇 可諒誇言諒 漆料' 何r출商 貧料率 誇구출 澤이때 率차 料言漆 盲燎를 諒雷 를帝誇

幸諒찰를 7料理 리7애 패 古5를린 리情p를찰 滯貢. 謙古" 小 孫릿 출料 를言중 라차貫

可諒部諦'言터천할및미言'; 約를린 를理誇言를리撚출J때 o輕言料 및차애 출간漆商 핀 來言차 諒린盲百淸리 料

치諦터 차濯린小차 料卵卵. 盲肯차 차淸찰 Q諒淸 r및壓 를라를理이때 誰를린를때 린街릿 要漆며출漆 린撚新이
때 c料'출핀撚誇 誰諒率 漆

@7글讓古차 찰린피 글誇

譯이叫 卵G料古"

차 및출애 料震차言? 를
구를誇 滯출.rl)를街 를料諒 출 F可諒 懲讓를차?를 燎

는準 를리盲를 출諒料諒릿 要音 常글를y 價를를차 懼

禪를淸 천玲商 인를諒言 言
차 零

慾를 理玲를 誇차-壓및豫
출yJ素차 誇qr 燎漆를 諒구 諒撚驪출 約料諦諒-崙濯燎
誇料右를 출誇摩 7料?'를를 . 漆 」lo KWl-iilo " U U00(1) K-
차 來讓書" 商 料출피 w 却略冷木率

친淸를 寧諒출? 를여諒 o 출 理淸河이때 料를肯讚盲차 商

部 淸를理를 濯를' 富에 諦諒 貢卵 리린 H이때 誰린라5

o 를 誇鐘차를 書料 비린어 訂 齡 Qr市 를릿출린一誇출를 理

를 를 諒 凉 凉 麗 D 驪 驅 飜 M 를 l 抽터方어肯 諒차表 諒商諒 理諒를理玲글 溜濯撚要理f

치料'諒商출출를 諒리 천料 ? 漆출 燎를및를聲準 터친

諒 譯이씨 理7貢친 謙출" 리燎料릿-評를準商派7 출
l 7 를 諒 雌 T 7 z 燎誇理諒를肯글 7 출 街諒

출理
.핀nQ를를 s禪출 漆要때 차

料淸o 때라린차 r盲얘 商却 .여릿 澤이때 및차애 출諒출

출를및豫차G' 濯리osN情) 를 린 諦 誰古"

濯與言諒 리理理.綠流憲諒牙 料市 料爆7論차 料린린

諒小書料 面諒商諒料 料諦加 ? 料言商 讓卵차商漆 諒를구淸

輕 言를右를 誰?漆 料商諒 料 껙請諒誰禪.를벼漆할諒 聲

諒 諒구글Jlo및애 言아 차古J f理料구料 方리新 라f新핀

천諒濯 理애淸諒前 諒를諒 미言? 漆를 諒리靑라謙書차

料秘를를 7를淸차 출글 꺼 U 린
및or 添諒淸 3'黎를 를를抽

古린率 차讚출" . o l .출 를準淸 간鱗燎 어글를 차

貢출 cu린o部 料對를 諦 商諒率 를諒淸謙古차 아.淸or

諒料 를핀 를라 料理理차를 練 33S Q諒를 前雌o 諒言黎를를..
諒綠狀麗諒前 誰린차를料5' G출애 諒商方 리卵謙言鱗
淸때 卵출漆中率 씨를'출言 漆차讀古"터
商諒理暖漆출貢 를글謙릿 때 幣 치諒를盲린 를諒訂 諒前차

諒諒차靑를言崙諒7 濯를출 壓誇有를商 릿理裏를 i露讓

商誇친諒리理핀를 諒를 淸 古차 fr脚를구 y古출 商를

都를5r 를y를禪 部를 핀린 출 Ml
類 출차古차를 漆를출料商

할핀릿料여 를誇출 商이料 料可o古"

料차諒터 출 玲讓書" 'U 漆
출言淸諒를 雌찰諒 一를禪

百料를 를料 商諒商 諒a 를言 구卵?를 一를 차商諒

率 를諒崙를硝 漆및漆諒G
:.;..

차 襤및街핀출等玲를터繫차 출

襤誇布要前諒撚言澤찰.濯및
漆 訂

諒誇表 출料 鷺百'피 를및 誇

를차琴玲諦諒料 를라晴 産를 tJ글郎를 漆諒漆 漆諒이뻐表
.'. .';. 를前를料淸 濯및濯言商談諒 讓 讀 經및치秀準商諒G 郵蓼譯이

..... ...
7 T 서 를를o치 部w인示 리 리g貫 誰애를글o 를木

郵諒脚 言린 諒이리 理諒諒 撚 및 w 차 천諒諒漆출諒 를雌料理

古" 출誇천漆撚『z誰출차商諒

출출.a淸商諒출言 諒를請 諒諒料찰6料sl o秘를漆 斗 를諒(타鱗)ulo有 諒言를할?
諒리雌 린o言 諒談린 및차 麗古때 料를'蓄핀출 친秀諒 차 壓및諒 淸言玲ul글 리蒙

를출 諒諒'誇諒출 린料準 K' 를를諒貫諒출를 理料. 諒 市출o言貫諒?를 를기讓D 讚글雌諒를 때古"
料 澤이리 諦글린출" 燎 理豫출言 를를를料 y 諦 諒리諒이때7' 言출前 諒리繼 를濯 w출구 率言' 誘및蓄

를출商諒애 리壓및漆諒 를宜를를를 글차출古a 撚言w차 請리漆 ul淸및 諦 言차却漆商 理차를齋린 霧
를를때諒퍼理린理 출壽'?' 撚貫誇자애 를를글燎理誘 이리차출料출e . 및를출차 諒崙 漆認諒 雌l

雷이 객富看準 卵謙출차 理 燎料B 言괴출를 諒를 r 출 誇차料 치 壓鐘를하를를 叫 諒출 諒澤率? 글차리方
G 출 雷및를 壓찰蓄차를내 言를 請諒燎 方理濯 壓및誇 援誇출誇 料爆料言를 讓靑. 撚率譯이때 를諒린古"

撚擊經때 諒燎諒 譯이때 리 等責릿玲를터濯차를 차淸출 출를.린料靑 撚를구 출린시 <經料싫글출>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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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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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89. 12. 29,사설 )

南北韓 通行길부터 트자
,l99o년은 南北대화와 관련하석 기대와 -군사문제를 아울러 논의하자는데까지

경계를 함께 갖게하는 해이다6 오늘날 접근은 했으나t우리측이 다각적인 교류

유및.社會室義圈올 침쓸고있는 民主化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토의하자고 한데반

물결속에서 北韓이 국제적 고립를 모면
. 해北측은 골내정치-군사문제가 중점적 .

하기 위해 開放化로 내련는다면 商北대 으로논의돼야 한다고 고집하 타o 우리

화는.희망적인 진전올 보일 수 있을 것 의의도는 다각적인 교류와 험력올 이루 .

이다o 그러나 그들이 외부의 개방화압력 면서 서로의 불신과 오해가 해소돼야 정

으로부터 그들 體制를 지키려고 開鎖정 . 치-군사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 .

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蒸北관계의 개선 다o 이에대해北측은 .정치-군사적 대결

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o 東유럽 사
. 이계속되는 한交流는 어렵다는 주장이

태로출격을 받은北韓은 급한대로 내부 었다o 그들주장은 駐轉美軍철수를 여타

적인 恩想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지만t 麗 문제 해결에 앞서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史의도도한 흐름에 마방버티고만 있을 의미한다a 그러나 交流-協力을 통해 긴

수는 없을 것이다. 장올 풀고 서로가 不可侵을 선언릴 수

政府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속에서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대방에 일방

.南北관계의 친기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 적으로 軍繼을 요구하는 것은대화의 참

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타한다p 즉'商北 된 자세라고 말할 수 없다o

주민들이 振門曆을 통해 서f 상대지역 우리는 分斷국가의 재통일올 위해 쌍

.을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G 방간의 人的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 r請北通行에 관한협정J을 내년초 北
.

東西獨의 경우에서 배워야 한다o 72년

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a 72년 栗 東西基本條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西獨측

西獨간에 체결됐던 통행협정을 모?로 은 r하나의 獨逸안의 두國家J라는 구도

한이구상은 무엇보다도 商北간의 긴장 아래 비록獨逸안에 당분간 두개의 국가

을 완화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와 가존재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民漆的재
롱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句節을 條約前

1
협조의 기초를 마련하여* 서로의 不信을

1 완화諒고 신뢰출 구축하는데 그취지가 責에포함시키자고 했다o 그러나 蘇聯의

있다o 東西獨의 경우 그들 최초의 교류 압력을 받은東獨은 그와같은 前支의 삽

는通行협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입올를내반대하고 索西獨은 ?히 두

基諒조약을 거처 73년 유엔에 동시가입 개의국가로 갈려야한다고 고집하諒다o

하는 순서를 할默다o 그 후 東西獨간에 주민들의 교류가 이루

兩北韓간에 진행중인 고위당국자회담 어지고, 최근에는 마침내 베를린장벽이

예비접촉은 지난2o일 상당한 진전이 이 무너지면서 兩獨주민들이 서로 한데 어

루어졌다o 會談명칭은 r商北고위급회담J 울리게 되자 이제 再離一은 獨逸민족의

으로 하고, 대표단은 總理를 만장으로하 불가피한 과제로 그들 가슬속에 깊이새

여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o 그러나 議 겨지게 된 것이다o

題를토의하는 과정에서 商北의 인식에 北韓은 東獨의 변화에서 교훈을 얻어

는차이가 및보 다6.결국 쌍방은 다같 야 한다o 그것은 謹몇의 흐름이기 때문

이 商北간의 다각적 .교류.협력과 정치 에 어떠한 鐵拳으로도 막을수는 없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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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0. 1. 7)

巨9료z로프Uww 3U諒B蒸
9o년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관 운 이슈로 둥장할 것이므로 주 둥으로 대인된다.

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부 도핀을 장악할 수 있는 선제방 노태우 대틀령은 88년 2월 취

풀고 정부외 각 부처가 북한을 안 연구에 를두하고 있다. 즉 남 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지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간 협상에서 밭쪽이 먼저 변 길은 김일성 주석과 정찰회담을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 화함으로써 북한이 변화할 수 갖는 것이라는 정부정책의 계속

나 남북한 당국이 머리를 맞일 있다는 '동반변화 개념'올 도임 성에 따라 기회있를 때마라 정
면안은 그리 많지가 많다.

이를테면 정부가 통일로 나아
가기 위해 각 부문면로 획기적

인 대북제의를 쓴아낸다해도 복
한이 선택할 회담과 의제는 극
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정부는

남북한이 초류. 협력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로 대

략적인 의제를 정한 남북 고위
글회할(남북 출리회담)을 성사
시키고 이 회담을 순조를게 진
및시키는 것딴이 가장 구체적인
발북한 관계개선 방안이라 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관계틀 피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읍 세워 시글히 주진하라는 지
난해 l2될5일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책수림에 분주했

으나 理즉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말리지고 있다. 평소 남
북한 관계개선에는 비일접촉이

든 찰개집촉이든 대화와 회할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범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온 틀일
원 당국은 극내외 라자. 핀문가

들에게 용역올 줘 군비통제문제
틀 포함한 남북한 관계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남q한 군비통제 상안에 관해

서는 미곡 스탬퍼드대학핀의 국 남북 총리회많출 위한 예비희많의 북를 대표들이 지난 12필

'제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의 국 調일 남.북을 가르는 가장 뇌은 '판문점 장벽'을 넘어 회담장인
제핀략문제연구소 둥에서 초안 남쪽. 평화의 집으로 오고 있다. <임회순 기자>

당국간 대화채널 유지가 일차 목표

북한주장 부분수출.씨선제압 노려
을 마인 이틈 토대로 청와대 를 찬 것이다. 상회발을 제의해 찰으나 북한에

인원 국방부 외무부 안기부 들 따라서 .선간극인 요소가 강한 의해 빈린이 기절방해 왔으며
에서 연구 검토에 들어칸 것으 일방직인 자종 대복제의 .재안은 따라서 옵 3일 발북 총리회할이
로 알려지고 있다. 8o년대로 마간하는 한편 앞으로 . 개피되면 자언스런게 정상회담

정부는 또 통행.통상.퉁신 헙 는 북간른 근란하게 만드는 제 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정
정 체결 등 피류.협력에 관한 의는 지양하기로 한 것이다. 부는 기대하고 있다. .

일반적인 협정 둥을 추진하기 이흥꾸 틀일원장관은 치근 이 . 이와 찰깨 정.t가. 찰가침선언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 를재에 대해 '북한에 대해 겅재 를재를 군사정치를제 논의의 서
나 정부 스스로도 조만간에 성 원조.지원을 해준다기나 공개리 두에서 제기하적는 의도는 할북
사되치라호는 보치 많고 있다. 으 로 개력.개만을 유도찬다는 찬이 .7o년대 이후 찰히 찰가침

북한이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 표힌은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 를동선언글 재의해 온 바 있다

협정 문제들을 리를떠보지 많으 했다. 는 익사싱에 비추이 천반도 평

리라는 판단 때분이다. 그리므로 3길중에 서출에서 화.구조 정차의 최우신 차제라

따라서 정부는 글사정치문재 열릴 것으로 狀이는 찰북 고위 는 인리에 바발를 구고 있다. 를

와 린류.협력을 등시에 다틀 수 찰회밭은 정피근사문제와 함께 른 출리감회담에서 찰가침찰동

있는 발북 고위찰회랄을 남북한 방북한이 찰동으로 참여하기나 선인이 타길될 수 있는 를재는

관계개선의 지를릴로 삼아 우선 투자친 수 있는 금강산개및 농 아니라해도 근사 대치 상황의

남북한 당극간 대화채널를 유지 수산.광간의 s물피환 출이 띤 질적 전관을 리해서는 A 비i.'.장

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저 리를되고 정학 통행.틀싱험 지대의 설진작인 .비무장화 A 근

를일원과 외무부의 고위관계 정 둥은 발쪽이 곡한의 의중을 사고위당국자간 리틀간회 개설

자를은 만북 고위금회출은 어차 떠보는 차원에서 제시될 깃으르 둥 신뢰구축 방안 등과 할깨 적

피 정치글사회담 성적으로 자리 린인다. 극 기른해 나반다는 것이 정부

잡릴 것이라는 데 대해 근정하 정구가 남북 고위구회간에서 의 방침인 것이다.

지 못하고 있다. 노리는 호차는 정치글사근재 및 때블에 정구는 만북 고위간회

이들 관계자를은 북한이 정치 피류.협책살재를 논의하는 회발 담이 받북한간게 개선의 출말이

군사부문에서 성과를 를린 딴를 근릴들제와 함께 Q정상회밭 개 된다고 생차, 의제토의에서 기선
만 인적.를적핀류의 길를 틀 것 치를 위한 사천 분위기 조성 A 를 제압하는 한천 북한의 주장

이라핀 보고 있다. 활가침인언을 위한 기초절인 작 도 상당구분 수출해 나간다는

그련반를 방북 고위는회담에 입의 시발 A 만 f 한 출리가 카 진략으로 글비에 임히고 있다.

서 어차치 정치군사문제가 뜨거 카 서을차 평양에서 느태우 대 . <정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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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9. 10. 21,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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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89. 10. 21,사설 ) liHl
南北韓단일팀) 가능성이보인다 팀 해 적

중단7개월만에 남북체육회담이 재개됐다o 가크게개선된 사실올 주시할 필요가 있다o

할으로의 회담전망 또한.비교적 밝아보인친 우리의 兩北韓단일팀 시도또한남북赤十宇

2o일의 北京아시안게임 兩北?단일팀구성을위는회담못지않게 겨레의 여망이 담긴과제여서 근
한3차회담에서 兩側대표들이 보인마를가짐부 든난5을 출기를게 극복하고 漆寧가 됐으면하

터가여느때와는다르다9 우리측强忠産대표는 는마를간절하다o 양측이 목해보자고 든다면

회담冒頭에 r..씨로 양보할것은 양보해 회?을 야못할것도 없는일이아닌가6 단일탐 구r목
. al

7 성사되도록 하자J고 인사말을 했고t그b측의 적을정D적인 홍보측면이나 단순한 스포츠 차
liliil

담 남 "淸
김형진단장도 기조발언을 롱해r?북對流의, U 원이 아니고,갈라져 대결하고 있는한핏줄이 9 U를誇를찰<f를 H
념에서.벗어나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문제를 릿발아래 출전함으로써 기대할수 있z g북화

해결해 t가자J고 말한점이그러하다. 합과평화공존 무드자체에 둔다면 원만한 난제

남북체육회담은 지난3월9일과 28일의 -l*諒l 는쉽게극복될수 있을것이다6

회담을 통해벌써團識(r아리랑j) 와단일팀명 .지난날 국제대회때마다 거칠게 굴던北韓이

i98s燕s諒
l6일밤 싱l포르에서 열린월드컴예선 南北r
결에서 보여준 페어플레이 또한뭔가를 시사해
주는것으로 우리는 유후하고 신다o 차제에.jb

단일팀명칭의 우리말표기도 우리측이 r한나라J 轉은t든남북접촉을 책략에 이용하던 종래의

로할것을 내세운데 대해北측은 r코리아J로 수.

타성을 깨를이 버릴것을 촉구한다D 8l년이래의

정제의하여 어렵지않게 풀릴를하다o 우리측 D일릴구성제의를 줄곧외면해오다가

s r崇s찰a
84년 LA올림픽신청마감을 2개월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제의하는 것과같은상식밖의 처사는 이
제되플이 말아야 한다o

요컨대 회찰에 임하는 양측대표들의 자세가 문 63년이래 南北간에는 모두스무번 가까이 처l

제인것이小o 종래와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대 육회담이 열렸으나 한번도 이렇다할 성과를 구

결일7도로 임해서는 결코될수가 없다9 ?출사실이 rt깝다o 작년l2월 北측제의초

.단일팀구성이 어렵다는 것은이미분단獨逸 시작된후 이른바 r齋入北J공작으로 중단됐다가

에서 선레를 찾을수 있다g 東.函獨의 경우5? 이번에 재개된 체육회담도 劉의책략에 근거한

동안 무려 2z56희의 접촉을 갖고서야 간신히 3jol아니기출 우리는 진심으로 찬란다o
56년멜버른올림픽에 단일팀을출전시킬수가 있 美國과 中國간의 7o년대 冷戰이 핑를외교로

었던사실올 우리는 잘알고있다6 그후撚년도 화해됐듯이 우리도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을 통

쿄올림픽까지 단일팀을 내보내다가 까다로운 .해@E韓간의 막힌숨통을 한번誘어보자. 문

절차와體制差에서 오는갈등이 겹처져 결국갈 제는'남북간에 단일팀구성의 意志가 확립돼 s

라서고 말4다6 그러나 우리는 東.西獨이 단일 느냐구는점이아니겠는가o 서로마음을 비우

팀구言을 위해협의하는 과정에서 東를濯관계 면못할핀도 없을것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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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89. 10. 22,사설 )

單一팀 >南北스포츠 交流부터
9o년 제 ll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종전의 남북체육회담과는 다르게 보

에서는 남북단일템이 실현될수 있 다 본절문제에 접근 하려 는 린 지 함 출

출까 o . 엿블수 있었다o 북한측외 상루어인
일련의 릴일복사건으로 인해 3 차 문익찰.임수경의 언급이 없었린것도

례나 린기를 거를하다가 중단 7 개절 찰 를 보기의 하나다 o

만에 찰틀점시 재개된 제 3 차남확체 그러나 아피은 단일법구성으로 향

육회할서는 편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한 첫걸를에 지나지 많으므로 속단를

지도틀 법은 단일팀의 단기도반출 함 내려서는 만천다는 점출 잊지 발아야

의 하 었 다 고 할다6 , 할 것이다o

단기도만의 합의는 남북단일림구성 단기와 단가는 함의했다고 하나 호

노력의 일보전진일뿐 아니라 고향방 칭, 선발기준, 선발대회개최, 함 등 臺

를단및 예출단의 상료교찰합의와 아 련, 임원진 선임 등 단일팀구성에 이르

發러 임복사태이후 남북간의 대화 기까지 .설무적이고 기출적인 를 제 가
.

분위기조성에를 기여할것으로 보 인 산적하여 있으며, 단일팀의 를 제 는 글 .

다 o 존적으로 남북의 분위기와도 맞營릴

남북이 . o일릴찰 구성하여 아시아 곡씨拒)) 없는 를제이기 때분이다o .

경기, 출림인대회를 극제스포츠무대에 회 할 시 작 9 개일에 단 기 와 단 가 에 만
.

참가하여 한민족의 단결된 모 습 을 보 .합의한 페 이 스 로 는 대희개막까지 .앞
.

이고 체육찰야에서 협력하는것은 민 으로 남은 ll개월동만 단일팀구성까..
족의 릴원인 를일로 향하는 징검다리 지의 수많를 고비를 널틀수 있를것린l .

가린수.있는것이어서 체육인분만.아 가 하 는 의 를 도 제기된다o . '

니란 온겨레? 오래전부터 얼망하여 . 따라서 모처럼의 진전를 보인 이번

왔린바다0 '. . - 남북체육회담이 성 과 를 거두기 위 해
.

이 러 한 린족적 얼망 에따 라 남 북 간 서 는 9o년 제 ll회북경아시아대회刻만

의 대치상태가 삼엄하기만 했던 l963 린매이지밭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년부터 남북체육회할이 그때그때 얼
.

관절에서 남북스포츠의 교 류 와 혐력
.. . 려와 복경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을 함 께 논 의 해 야 할 것이다o

열린 이빈 남복체육회당이 여섯변째 기본적으로 단일팀구성도 남복체출

피지만 이제까지의 타것차레 남북체 . 교 류 가 신행되 어야 만 가능한것이다o .

육회 담 를 성과없이 결렬되어 회 합 초 단일템구성에 완전함 의한 후 교 류 를

의 부플있린 기 대 를 깨뜨렸었다o 시작하는것보다 는 먼저 남북체육교류

.小
란기 .단가.호칭 .선수선찰등 단일팀 로 이려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를해

주성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심도있 형성된 유 대 감 과 를위 기로 단 일 릴 출

게.'다루료. 있는 이린 남?회담서는 구성하는것이 출바른 수출이다u .

한겨레신문 (1989. 10. 22.사설 )

때이징 하늘에 <아리랑>이 울리게
남출이 양보하여 단일림 꼭 만들라 .

남북적십자회찰이 고향방문단의 피관에 .합의 한 남북치육천담은 모두''예정된 결렬'의. 길을
함으로써 남북교류의 숨통이 어렵게 트인가운 달려갔다.

데 2o일 열린9o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 .이z 회담에서도 양쪽은 남북단일팀 주성의
단일팀 구성올 위한 제3示 회랄은 .최대쟁점인 당위성에 관해서는 모두 긍정려 .입장을 보이고

단일팀의 호칭문제는 타결하지 못했지반 '편바 있으나, 남한쪽이 선수단 구성과 관련하여 벌어
탕에 하늘및 한반도 지도를 그린깃발'을 단기 질 남북한의 교류문제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

로채택8E 성과를 거추었다. . 은 단일팀 구성의 상징적 의미에 역점을 두고

이날회담에서 남북한은 단가는 l92o년대의 '아 .있다. 남한쪽이 남북 단일팀 구성문제를 남북

:리링으로 하고 선수단 구성에서는 종목별로 잡 실무교류의 기회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면 '두개

독.코치를 남북 동수로 선임하여 합동훈련을 의 조선에 극력 반대하는 북한쪽은 남북한 '유

실시한 뒤 c발전을 통해 대표를 뽑는다는 원 일팀'의 상징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단기에 대해 양보찬 베이징대회 구가신청 마할일이 8개월 남짓인
남한쪽이 호칭에 관해서는 한글표기 '한나라', 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회담의 성공을 낙관

된표기 'KOREA'를 제안한 데 반하여 북한 찰 수만은 없는 우리는 남북 당국자들에게 .핀

족이 한글표기 '코리아', 문표기 'KOREA'를 족의 t 름으로 권고한다. 남북문제에 친술적 .개

주장하고 나와라결을 보지못한채오는ll월 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리 민족의 앞날

l6일 제4차 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을 내다보는 '큰 구싱의 차원에서 다가가라는
남북체육회담온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63년에 것이다.

처응 시작되어 '단일팀' 9일팀이라는 법칭의 법전논리나 '힘겨루기'에 집착하지 말고 양보
대립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관심차 기대를 모았 할 것은. 서로 양보해서 남북 단일팀이 베이징
지만 '냉전사고의 틀'올 벗어나지 못해 좌절되 주경.기장에 반드시 서도곡 해야한다. 그리하여
었다. 72년 남북 친육교류에 관한 공동성명이 6천만 민족이 중국에 사는 동포들과 '아리린을

무산된 이래 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편대회, 84 합창할 令 있도록 해야 한다.

년 로스앤젤레스을림괵, 88변 서울올림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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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8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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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4차 회담(1989. 11. i6)

국민일보 (198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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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1989. 11. 17)

를流 t==1 를淺 .Js.

남북체@회담 우리 D i l
B i m < M

B " l l 셔 '3:r B - l 7 -

1
.l

.l

.l

- 6 6 -



국민일보 (1989. 11. 17 ?사설 )

한겨레신문 (1989. 11. 18 )사설 )

선수단 구성의 력도 성큼 넘으라
. 단일팀 호칭에 합의한 남북체육회담 .

이런저런 남북 대화가 질척기리면서 사소한 이스하키 선수핀대회에서 남북의 응원단과 선

문제로 시터를 일삼아 7천반 겨레가 안타까움 수들이 승패에 아랑찰하지 않고 한데 어울려 '아

과 답답함을. 출쳐미리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리링을 합창한 일이라를지 얼마핀에 싱가포르

체육회담이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그나마 위안 에서 있었던 월드컵축구 최종예선때서 동포들

..을주었다. 지릴 i6일 판문점에서 얼린재4차 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뜨기운 설원을 보낸 것

회담에서 남북의 대표들은 9o년의 때이징 아시 이 그렇다.

아경기대회에 나갈단일팀의 호칭을 한글로는 '코 지금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 채육회담이

리아', 된으로는 'KOREA'로 하기로 할의했 완린히 타결된다떤 내년의 때이징대회는 띤족

다.그 앞의 회담에서 단가를 '아리린으_a, 반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깃이다.

기는 '친 바탕에 하늘색 찬반도 지도'로 하기로 남과 북이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처 구성한 축

합의한 바 있어서, 베이징 하늘에 '아리랑이 출 구팀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한 마음으로

친퍼핀가능성이 높아졌다. 깅기를 천치고, 가승에 '횐 바탕에 간반도 지로

지난 lo일에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를 새긴 마라톤딘수가 주경기장에 '.를인할 때
장벽이 무너져 자유로운 왕래의 길이 간꼭 트 울려피진 합성을 상상만 해도 흥릴지 않은가?

이는 짓를 보먼서 한반도의 살린한 동족 대립
.

. 앞으로 남과 북은 선수 선발의 甘범. 단장파
과 같등을 다시 한번 부끄램게 생차했을 온 피 임원 선임, 찰동추진기구의 구성과 설피장소를
레는 이제 내년의 베이징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놓고 인천을 릴일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자

에 화해와 재길합의 시대가 언리기를 '타는 목 기족'의 선수와 임원를 발이 보내러고 하는 마

마름으로' 고터하고 있을 것이다. 음은 이해하지반, 그것이 를선이나 아집으로 흐

스포츠는 정치나 겅제나 간사와는 할치 대중 르떤 회담이 박바지에서 암초에 부닥칠는지도

활 통합하는 기능이 강하다. 우리는 2또츠의 모른다. 남북의 채를회발 대핀를은 '자기족'보다

마당에서 발차 북의 틀포가 하나가 되는 잠동 는 인족 천채를 생차하는 자새로 이 회발을 만

?1인 장떤를 여리번 및 수 있었다. 지난 3될2l 드시 싱찰으로 이끌기 따란다.

일 5.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애서 일린 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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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5차 회담(1989. 11. 24)

국민일보 (198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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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8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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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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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단일팀 構賊料려 나 淸원

. . 남복단및림의 구성촌 를단극복외상

illll
우 고무리이다 o .

징 적 이 고 설 절 적 인 린 린 이 識 수 있 는 그리나 단린템 구성외 린무營 처리 c÷장 亞 침 U
일이다o 그래 서 우 리 看 은 판를절에 서 할 .남 @설무 공를천원회와 공틀 사 무
얼 리 고 있 는 남확 체윽 회담 에 천 심 출 극이 아피도 출곽조차 드러내지 를했
.기출이지 많 를 수 없다o 를 發 만 아 니 라 2 7개종목 3 o 8개세부종 ll|il 맡 **3L1-.

금년 마지막으로 x 업 얼림 남북料 목 5 백 명 만 찰 으 로 예 상 되 는 대표설

奇희담서 남복 할대 표崙 이 lo개항외 수 營 營 기 위 할 심발대회 의 개최장소, 71
기 를 a 척 중 단장선임f 호칭f 할를료 기 f 개최시기, 를 세히들이 하 나 도 다 루 S .
공동사무국설치장소등 이릴출 보린온 어지 지 않 를 채 로 있다o

t!i|i
출 출 단 禮 호

4 개항에 대해 합외할으로 써 단일 림 따라서 단일 림 구 성의 성 패 는 이 제 부

구 성 천 망 를 할 출 耐아졌타 o 터가 고 비 라 고 할수있는 데 국 가 별 찰 要릴讓피
그 러 나 남탁스포 츠회당 외 이 찰 를 급 가싫청서마감일인 犯9o띤 6 원22일까

린 천 에 도 營 구 라 고 린 린 적 으 로 는 국민 지 는 까 다 로 를 설 무 절 승 출 거 쳐 남 복
외 대 다 수 < 좌 글 외 여 를 조 사 에 따 르 업 대 표 를 천 정 릿 고 조 직 위 에 를보 하 여

7 4 . 2 5 % ) 가 단업팀 구성이 만 識 릿 이 라 야 만 할 타 o

고 내 다 보 고 있 으 며 체 육 전 를 가 崙 조 모든피담 이 거 외 교화상래에 서 유

jii!
차도 부정적이고 피외적인 시각를 독체육회람만이 린전출보이는것른 찰
갖 고 있 는 상 황 이 다 o 무및 때를 업 까 o 한 극 스 포 츠 외 대악우세, d t燎하漆의 터 로찰i글
'마디로 그간외 여러 남북회당의 .경과 극기등외 객 관 적 인 여건 에 엉 향 출 받 南 시 에

를 모 두 가 너 무 참 할 고 있기 때 를 일 은린인지 한국측의 제외를 북린측이 北 또 키 서

U 0 ) C + , 대 부 찰 수용하는를한인상이다o 그러 誇皇필讓
제 2 차 고향방를단외 상호교환외 바 틀 기 가 어터 에 있 든 우 리 가 중 요

유신 에 서 드러 린료 이 복 할 를 남 북 관 시하능 諒출 남복이 전쟁이나 린목이
계 외 원 리 출 다 루 는 출 를 에 는 템 게 할 아 닌 단 할 된 모 습 출 세계에 린 린 보여

외 하 고 서 도 구 체 만 출 다 早 는 각를 에서 주 고 화 해 의 찰 위 기 의 실 마 리 도 마 린 ji?l
으 례 이 견 출 보이를가, 도저 히 수라키 해 보자는데 있타9 封를 찰
어 려 를 조 건 들 출 발 아 회 할 외 성 사 를 9 할 도 이要출 찰 알아야 할것이

출7 공 우 않
막있린 예? 너무도 많린다o 다 o 만에 하 나 남할내의 등조분위 기 兩

따라 서 이 림 촌 남 복 회 할 에 임 하 는 營 부 추 겨 보 려 는 케 케 꼭 은 외 도 가 여 蓮릴를誰壽章를
확측외 대표 틀이 깊 이 유 외 해 야 할 사 기 에 도 찰 려 있 다 업 그 것 를 를 오 산 임

항이다o 더구나 東歐외 혁명적인 개 찰 미 리 지 적 해 두 는 바이다a

방 ,자 유 화 가 절해 지 린 서 지 글 우 리 국 단일팀구성 외 여린 이 이 번 만 營 성

린 臺 사 이 에 는 이 린 린 화 崙 배 우 지 異 숙 만 때 가 없 었 으 므 로 우 리 도 련재 체

하 고 있 는 복 한 를 매 우 만 타 까 운 틀黑 육회담서 보이고 있는 복한의 태도가
로 바 라 보 고 있 는 분 위 기 가 팽배하다 o 어 느 남 갑자기 련절되지 많 도 록 최 대

lil!li!
이 번 회 람 만 하 더 라 도 복측 의 의 도 할외 노력를 기登이며 란일릴구성출

가 어터에 있든 지금까지외린전온 우 성사시켜 분단극확의 값진 계기를 마
리의 기 대 를 천센 널어 서 는 것 으 로 매 . 련하지 많으린 만절것이다o

;5:.ilz
f 이 지 기 린
늘 둥 행 금 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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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89. 12. 23)

靑料 離 t y c 諒黎f차

출燎 靜리誘 차表 誇@

商 諒燎차淸린 飾淸

sJUUn- TpsJU 認3r?
라 育어이硝 터燎諒를商

글 3脚 商流淸可 출

商諒애 .출料 출차貢諒育 料洲뻐曆新7 할黎看 .t애 肯K 毒를諒請 2 t 商 讓貫表 차誇를 및

漆雷 商린諒 諒諒출 讀 諒讀讀請 要차:諒諒 漆 ou商5言 刻를출리認 16?T WKW.lU 7X*

7 * G部. 라DD린 謙 理言 諒斗淸를 린宜" 漆誘 秘諒여린漆 諒玲를 .차料이터및 리5E V

구 料燎等譯商차 sQr2o 를淸謬이린를 출차料拓資 oQ 라 節출차 諦言

言家 차차애 친崙 아 u誇誇諒硝 料燎誇誇諒이 출諒 諦硝뻐 를찰머 崙 古"
를차言 Q漆誇音 라漆淸 린출린諒諒2ou誇誇諒 新 린차商 料言 라言출 rl諒를 貢諒言 資출 차

애r리라글 .a애 차言를 豫글諒를를벼차 출雪聾이 誰 譯言출" 澤河 料諒린 출찰市 諒

漆諒燎 誰출J차 Q핀漆 洲할澤資를G卵차 部諒 rlf릿인<r애출諒諒 書"
漆를淸 料燎출☞t商 를 諒어글를 濯料責言諒 滯 燎출라f可 터출壽燕添 和 차출차애 言찰貫諒言를

諒讀濯和燎秀린崙淸 출玲

t 商 할諒.애黎를靑漆 諒

애 아등ar 출燎 誇商 譯

리를를피 諒애를 를雌諒

uQ諒이때를 責商河이硝

理燎繼를 料素流犯 린

和벼市차言漆 라린諒차 핀

< Q e l7. 諒言 w K a "

t R 燎燎애 言諒 崙諒를率
를 (f ''awin'pJ nH i W B

치 를湯 대출cN 誇漆' 言諒출
料 를 需F 請린雌 터細河이硝 비靑

言
초短緩理料린燎7l7간7q7部訓 理適竝.料 7 f .인

謙a" 雌料 아商채애 출
耐리 蓼 l D . f j淸 I 言 漆R料oL .를

인 l 漆 玲를긴 諒誇前蓼育 諒

f l <h 諦출諒 言誰漆貢諒 출面출

라 諒벼市5'때 를料燎

Q價출"

報壓撚 料淸料 피選린綠 謝諒

佛認핀 린街....料ulo여핀애 諒誇
率.諦諒린漆料靑출言 料

.

를학諒理이硝 라를~斗料 mlf snsnou WBo ;?
河 漆商를어이料를 諒 黎請 를할머 출차를어린 可諒리 謙이를 諒출百玲
리 料諦諒蓄를 출漆글뻐 商 6六雄애 r諒라請 雌

料 를料 2를출言 머라 .關燎 )誇를 燎淸淸를피 言燎

育및 .諒訓燎것출차 E 천J 言書行 를肯를 출출

商晴晴商 料諒前r l......,..........,...,,,.....,..,..l . Q6:" JU TSo gURI-Sl M
출方를 를및 小濯雪諦 諦를출 를o淸商o린 간 商를 .

理濯 靑게淸 Q라理dr를 .글諒 Q를署請漆 諒피誇 測 를 치料.必諒對를 W 3 W 5 - W W
를차 言料 雪를KI燎를 출때讓출" 肯 節출商 를詐派諒 部 olnH U ( W 3 - ' o U 3)
諒料.肯할(鈴畢)諦商商 諒 言 諦淸言차 諒諒誘誰 J雌6 諒諒滯資言 料壽리 < @차 料料여讚를 를출

前출諒 言要출를린漆請 여 를諦請 .차讀린淸 誘節를 細 iwh리 讓린 諒諒출 諒출 諒流福諒차 Q 諒

可澤淸출 출淸라를諒 百 諒商 리리핀率 를漆를 諒 를 肯핀雌請 請活를漆릿 言 靑를商言를 차言 蓄

Q *諒 禪 할黎애 찰 J流燎諦 rrf前 雷피 淸諒燎燎 린言靑린출" 卵布可 Q漆玲言를 출t 차 諒리雌 淸燎출차 차

린 諒U T U ' 릿淸글 證차料 貫諒애 .rlE方 言諒諒罰可 여 Or? ppKBi- at U l ul <r商 q &表 蓄리차 린

理誇聲 를燎淸 를차諒 料린糾燎 ?(이硝 린誰 .@ou .細)Q謬諒可 Q 靜 淸署淸謬 滯라 雌言讓간 를비訂 百린 諒諒이料린

諒rU- - W M U arf V .諒論滿誰씨 w燎h &)[) UWltl oBUM ?;Co" 찰節商 謂理晴 行를
.출靑叫 百K理릿 諒諒對 출方를 言출 w Q 5 w 諒 諒諒諒 料燎출玲『商 諒諒를 때터를출출린 漆

.

Pf 3(Nl iUxiipU U P
@y淸출. 卵燎출玲『 및 讀訂車 料 를料雪를諒를 를燎'WUOUttW?古" 를言출" c諒를 .

貢漆인미 諦責諒禪며請 諒출 @출를글 린출商 .g뻐婦諒略및誰를를料 . 차表淸 雌☞를릿 출諒 <를鱗脚淸會>

靑燎 諒戒때崎 言 린 및耐言 諒飾和流 ? 訓 飾 출 脚 料 料請. 商論 流雌 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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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89. 12. 23)

豊讓됐o

t i n "

l#|ll
e
7 l

장 를를謹
표 김 에

.lili
성 게 인
할 임 북

jlj

合 사 i輩를
l義 후 해 구 안

U a a y

기 한 양

을言 펀츠- U
수諒
.용측

a|j -SLll
. 했 주 양제

성
雷惡豊壽

.

으 장 좁 측 4
며 의 린 의 차 까 장 담 하 로 柳

참 의 다도 양 임 표 그 것 긍 우

가 견 이 " 출 측
문 접 같
제 근 은 g: 넘 7 1.
등은랄 a lf l |ll.!'ll
isj 합 U 가

일료야
기 단 싣 회 들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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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등 장 무 당

에 선 대 은 던 올

출L
담 로 은 o ) A ) s - 걸 이 팀 계 다 안 타

U a?많
돌

아 로
lj'.. !.

의 회 으 담 .실 한 것 일 육 이 가

한 일 스 안 큰 넘 을 은 할포양가안여 담앞양번 있피후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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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9. 12. 27)

l.. 다J는 구설로 서출출림피출音

까지 보이를蠟린 북한이 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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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i990. 1. 7)

諒諒漆o 育脚 料誇諒料 를차漆料 布글淸諦訂 離諒

한料를 燎誇 및係言를천方諒
商U mRoulo 流理諒

린料淸訂 승를言긴라初 r @ 硝理巡를 를 o.5撚출 를料

를다 (漆를硝인諾 .w찰) 이 添이5 言터린肯 터料를를o 漆料5漆of 料狂漆이 諒理.

貫 卵料諒狂 謙卵商誰를o 出 訂漆o 및漆言를출 를那誇 를를를라 p 차端料郵핀 o를市차 를출 구인llr料 料料可 를諒淸諒.
할淸 @ 7料 理料諒7 料G 諒布諒誰린 할料구 를를訂이 訂출訂 를料차 를를禪諒천 諦漆이때 細漆출o 린育핀言 nlrU rsi諒諒 핀玲.
린諒訂o 肯玲때이 차訓B 리를nrw핀 출를料 리o린 6 어諒誇讓출o 諒릿2料 를 어諒구o 차漆이 料천를 .

漆J olJ 諒할料 玲피淸를

諒근讓o漆o 7(를를 漆誇諒할핀를 料靑却 차誇@리를刊洲를 를商린認 를料料澤訂이리 차葬' 출7. G料淸차漆 핀라한料1r핀.
린를린濯貫린 謙차 諒차 商출를7' 핀狂w# 諒綠z 출출7J라린를商를 f肯諒f 중o料* 部T핀7<이때 理를 <洲삐J 출料誇애 諦理奇를리

漆5차商諒G 商# 를料却 를터識차 商비漆『를를漆部 r諒'諒출및鈴料 淸글漆商출 可리謙출o B:rG 중市料料流 淸차脚料긴 料를린출oG料리
f 간 f피州J 巾神@7리 리燎인를 資百를K弄前 머차 리諒諒내 7 6 諒를 料라謙 料漆려訓뻬6린小惜를차 f貰를商를 料애零를料 어를.
諸5" 漆이때 料라謙출" 5 o를前T 차漆誇 前滯前 를諒 인출却o ar핀출릿5" 를w料 r那理J 를理料 誰치

諒차凉拓z却料 言를市 燎 차漆이 r撚리『 G 料牙o 硝漆f이 를誰理漆를 肯출雲 諒출fE -천震訂 誇치. w차添애 漆핀漆那" 어濯를l
祖「출諒雌誇 린인諒'55r- uio f여f言를商를 My F리
祥피인 淸濯産訂 애料를 料.출料靑를 를를5Dr 리非출l
料o「 7출리출 g t諒刃可 .차漆핀Kar라燕출wolJ r핀긴i
친滯중oF 글때 이w리 프[. 를차핀Jr料a淸친긴J리차r히
1)]B0|J 拓인lr 라 H 情를 린 어B料』때리 卵중甘 T 리
Dr7. 誰T 謙출o 를靑 Blr料# 차7諒차출o

濯린諒訂誇 雌育' 讓f可 린 를漆fo 諒甘諒 神를漆漆官 鈴 들芽Q 淸貢歌출o Blr5 料禪중차 출淸料구T. 차料애 f를를耐料 料肺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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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0. 1. 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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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원출이 우리슥 대표단, <板 門朧 ? =출 寧 万기 자 >

한겨레신문 (1990. 1. i8 ,사설 )

<손쉬운t 체육회랄도 실패해서야
남북관계 개선에 발상과 자세의 전환을 .

남북 체육회담이 펼릴될 위기에 빠졌다는 우 비회담의 남한쪽 수작대를인 .송한호. 통일원f
출한.2식이 들린다. 지글까인 4부는. 구를관 .漆은 .인난6일'남꼭 고위글회밭이 성사되면

계의'.개선은 '쉬운 것구터' j 작구자떤터 '이산.붐가침천언 등군사적 신피구축. 방안,. 그리를

가즉의 만남을 주선하고 문화.에술의 피쥬많 틀행협정 둥이 주표의제로 다워질" 예정이라고

추진하는 등 인도꼭피고 비정치적인 사업에 역 만히먼서 남복 고위글회만의 개좌와 남북 군사

점을 두는 깃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가장 당극자간의 딴남은 찰복한 관게배선의 '가장 확

손쉬찰 것으로 여겨지던 예술단 상호방분은 지 릴찬 신호'가 되므로 뚜엇핀다도 여기에 주력하

난해애 무산되었고 채육회만도 비슷한 릴을 란 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회만의 례두리 안에
것으로 보인다. 찰단극가인 독일은 린핀차 직대 시 만복한 군사대璉들은 인도좌 회할를 갖고

간의 상징이었던 '찰백'을 히찰이뜨린으고써 온 비무장지대의 린화려 이출, 매차撚 훈린의 사간
인류를 언찰파 환호의 도가니로 틀아및있는[l] 틀보와 참찬초칭, 고위근사방극자간 리를간화
한만도에서는 구태의연한 티적배적딴이 치틀이 가핀등을 추진할 상침이라간 덧찰 다.

되고 있다, 지를까지 북한은 리릴리인 정치.찬시회담을,
를른 새해 릿머리부터 남복한 관게에 미犯한 발한은 인도꼭이고 비정치리인 린류의 우선꼭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북한 인실시를 고림해 왔다. 이린인에서 릿면및.한
은 자유찰래와 완긴개방을 촉구하띤시 반복한 의이린'자세 년화는 주목한 만하다. 그러나 지
당극차 정당의 수뇌들이 참가하는 '최고위글회 誇까지 남북한 관게의 개인이 제자리린음을 되

의'를 얼자고 제의함으로써 남한이 주장하던 '징 틀이간 것은 차일한 상만이나 재의가 없기 때

상회란의 실린에 비출하나마 를릿를 터주었바. 문이 아니있바. '손쉬운' 채奇회발 하나 성사시

한껸 한극 정구도 을해 실시되는 및스피리로 키지 찰하년시 이떻게 디 이릴고 힘든 제안을

훈련의 규모틀 조금 축소하겠바고 할피합으로 실친찰 수 있겠는가 ? 남북한은 정라적이고 선

써 꼭한에 대해. 유화적인 를짓을 보 다. 진리인 '딴안'반을 방발料 것이 아니라 말상차

'발북 고위간회할'(남북 총리회만)를 리찬 에 자세를 획기리으로 긴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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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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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9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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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9차 회담(199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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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90. 2. 8,사설)

아쉬운 남북體育회담 결렬
남북의 蠻은 여전히 높기만 한것인가o 남북' 위해撚經法 회담을 벌이다가 단일팀온 커년

赤+寧회할이 작년에 파국출 맞은데 이어체육 개별찰가도 를6 게된경험을 갖고鈴친 심지

희담도 ll린월만에 사실상 결릴되는 모습출 보 어는撚련LA올림픽를 블과및개월 앞두고 단

고참으로 서글른 마를를 금할길이없다g 撚界 일팀참가를 위한체육회담을 제의했다가 소련

更의흐를이 온를解撚화해로 치닫는 판에어째 의블참결정에 틀조하인 일방적으로 활참출 선
서우리는 비정치적인 남북현안 하나제대로 실 언한 사례도 있다9

현하지 옷하는가 싶어서이다g 더욱이 새해들어서는 3갈래로 진행되던 남북

결른부터 말해그간의 채육회담은 l@측이 간의대화가 연료金日朧이 신년사를 통해r자
내용이야 어떻든 단일팀구성원피에 먼저 r會 유찰래, 전면개방J를 들고 나오면서 이의 전제

j린를 도출하여 이를대내외에 선포케하구개 조건으로 있지도않은 r콘크리트 장벽제거J를

별팀으로는 北京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못하도 주장한 이후갑작스레 냉각된 점을우리는 주목

록우리측의 발을찰으려다 벽에부딪친것외에 하게 된다o

아무것도 아니다g . 물른 이린의 체목회담도 이같른 남북관계의

사실 우리는 작년ll월 적십자회담이 fBs측 를를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經界를 지니고

의엉뚱한 r피바다J공연 트집으로 무산됐을때 있음을 우리는 모르는바 아니다6 도리어 최를

체육희담도 쉽지는 많겠구나 하는길작를 린린 에와서는 납북대화가 성사될 경우블가피하례

다t 하지만 이번의 체육피담온 좌년3출北韓 . 수반되는 전반적인 남북호류분위기 자체를 北

측이먼저재의해 시작편것이고 또熱順s이 각 韓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으로 를이되기도 한다9

각따로참가할 경우여러모로 北韓측에 r勢不 작금의 指驛주변 상황이 이러하긴 하지만 ;1

利J가 있를것이 예견외 우리로서는 r팀져도 좋 렇다고 여기서 對話하는 노력를 중단할수도 없

찰J하고 적극자세로 임해온것이 사실이다g .는것이긴장찰화향 꾸준히 추구해야할 우리의

단얼팀출 구성하게 되면남북이 체육교구를 입장이 아닌가g 따라서 비록 可望은 적더라도

하게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남북교류의 물료가 앞서兩北찰방간에 합의한대로 단일팀구성 r共
.

트일수도 있를것으로 기대를 했기때를이다9 同추진기구J발족 예정일인 오는l5일까지는 北

그러나 이같은 우리글의 출박한 기대는 결과 측의태도변화를 한번더 출구하는 그련인내외

적으로 빗나갔다g 北韓측은 우리측이 기본함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o

서를만들기에 앞서그이행보장장치로 r부라 차제에 우리는 北轉측에도 당부할 말이있다o

적용를 요구하차 개별팀참가만은 한사코 저지 있지도않은 廟轉의 r콘크리트장벽제거J운운하

를 .하려는 그들의 諒출를 드러내기 시작한것이다9 며모든小화에 찰물을 끼얼는 그린종래의 타성

北韓측이 남북채육희담을 疎酪的으로 이용한 은버려D한다는 점이다9 스스로 r孤立J를 푸
사례는 이번이 처믐도 아니다p 우리측은 지난 는것이 살길임출 우리는 출고해둔다a 北轉이

補년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때 단일팀구성을 무슨수로 세계사를 逆飜하려는가9

동아일보 (1990. 2. 8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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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90. 2. 8)

a15일까리 北응할없으면 '개별참가준비

단일팀구성 최종마감일까지 포기안해
> )

t.;... ....<:.. ... ....-. ..
金체육회장, 체육희담결렬관련 성명

또 金회장은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측이 진행되 bU"UU: U
進鐘烈대한채육회장은 북경아 일관據다J며 r이는 한국의 개별참 는 등안 북한측이 콘크리트장벽 .-"f..U'-\'--'.A

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 가틀 막아보자는데 그 진의가 있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한 r자유찰 .....4. .4..:. ... .j
4.;.;.j÷...'.....j

북체육회담의 결릴과 관련천일 오 으며 북경아시안게임을 공들으로 래와 전면개방 싣현J등 체육외적 ys.y. v.,'.y ;'

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 보이를하자는 것과 다를없다Ja 인 문제를 주장한데 대해 r체육회 EJ.. ..:.ll! 進 -*("-'X-2ii 撚.6
a r북한측의 틀성실한. 태도로 끝 말識다9

내 회담이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臺회장은 r오는 l5얼까지 북한

북경아시諒게임에 남북이. 단일팀
.

출의 응답이 없를 경우 개별참가 서이용하려 한북한측에 전적인; !
으로 활가치 못하게 된 편실를 안 준비를 시작하되 최종엔트리마감 책임이 있다J고 통박한 후 r북한 li출림픽위원회의 김초tz型장이 8린프레스센터에서 남북체
타장게 생각한다J고 밝했다6 일인 8월22일까지도 단일팀출전 측은 활순할 의도를 버리고 남북 육회람 결령에 찰할성명서聾 린표하고 있다g <尹汝弘기자>

進희장온 이날 성명를 를해 r북 에 대한의지를 버리지 않겠다J며 관계개선과 평화를일에 기여할 수

한출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척 r결릴사실에 관해서 아시아올림 있도록 남북체육교류에 성의를 보

적인 할의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획평의회 (oc린 와 북경아시안게 여달라J고 출구했다o

데만 급급했를 분 할의사항 이행. 임조직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은 없 이에 앞서 이날 아침 대한체육

출 보장하는 데는 부정적 태도로 다J고 料혔다. 회와 대한올림획위원회 (Koc)는

체육계의 의견수렴를 위해金鍾烈

회장의 주재로 서울플라자호템에

서 연석회의를.가진 바 있다6

한국일보 (1990. 2. 9,사설 )

변하지 않는 南北회 담
찰단45념만에 남확외젊른이틀이 함 전팀 절회하여야 한터는 주장은 한마

.께 제 ll피복경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 디로 회담성사에 癸이. 없를출 諒적으
할 다 는 회 망 출 산린 이 깨 지 고 말 料 로 표 면 해 주 고 있다 a

다 a 89년 3 린 9 일 것대좌한이래 ll개 분 단 고 착 이 란 이 유 로 서 출 출 림 픽 출

인에결쳐 본 회 랄 9 차례, 설무 대 표 접촉 晋 까 지 반 대 하 고 ' 찰 참 할 북 측 이 서 출

6 차 레 등 모두 l5차례외 회동音이다o 출림픽폐막 2개얼뒤편 88'd12a 90
만복 회할 이란 으 레 그런거려니 하 . 띤 북경아시아대회외 남복단일팀출전

는 틀 으 로 보 아 출 사 린 를 많다u 그짓 를 제 외 하 고 나 출 때 부 터 그 들 외 속 팀

은 회담에 대한 기 대 가 없 어 서 가 아 은 어 찌 면 변 한 것 이 친 됐 다 a

니 라 몇 해 를 두고 계속 해 오 는 회담에 '확경하늘에 리찰릴 태극기臺 염 두

서 면하피못하는 북한측의 태도를 만 에두있출 그들의 속셈에도 찰단극복
타장도출 보아球기때를이다a . 이란. 콘 뜻릴에서 남측은 협상에 섬

.3.&1l4 그같리 化商처럼 글어진 기 외를 다했린 것이다o
대감도 이번에는 릴랐다9 索유릴른 그러나 그 절과는 설망스런 허상으
고 사 하 고 그를외 종주 국 소련에서 조 . 로 또다시 드 러 났 고 고위당국자, 곡
차 세계와의 화해에 커다란 매틀를 ' 회,경제등 여타외 남북대화에도 예외
지었으며,우리와찰이 분단됐던 두 獨 일 수 없 를 것이다o

避은 이제 화해외 단계틀지나 를일출 최글 초청, 방문, 교튜등 남확관계개
를 위 하 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sac+ n U aiiesi.a aic. asoict. ew o\
이번 회출외 결릴ql는 그린 외미에 .러한 표안臺이 어느정도 심린성이 있

서 남다를 출격이 있고 회할이 있다o 으며 료과를 거를것인지 외싫스러를
그 리 고 확한외 법화에 대 營 기대감이 점 도 없지 많다o

란 아직은 허망할 것일發이란 차디찰 어떤 경우에든지 남복간에 대화와
교 를 만 출 느 끼 게 할 뿐이라 o . 교 류 외 노 력 를 게 출 리 해 서 는 만 릴 다

사안이 체육 를 제 이고 대 회 개 최 지 가 는 것 출 를단된 우리모두의 과제임에

증국 db諒이란 점등으로 한때 성사에 營림없다a 그 러 나 이 런 실 망 출 거 를

기대를 갖게理던 체육피할를 9o년에 하지 않기 위 해 서 는 그것이 회담이천

臺 어 서 면 서 만 기 를 에 . 천 발 리 기 시 작 교 崙 건 간 에 우 리 외 접 근 자 세 도 를 가

Q c t o 다 를 간 필요.가 있다o

출항하린 체육피담출 만항으로 營 그간외 회할출 보린 r복할피외 회
아린출 난기튜는 이미 합의된 犯개임 담외 계속J 이라는 문제에 너무 집화
직외 구체적인 이템보장분제 지만 . 濯출인지 우리확마저 條辭에 매릴려

를슥이 피담출 결릴시키면서 臺고 나 진전없는 회합에 임해출 를한 인상이
콘 이른바 3 대원리, 즉A어떠한 경우 절다a 남복간에도 이제는 말만외잔치
ql도 남북이 복경 아시아 겋기대회에 가 아니라 비복 적은것이라 할지라도
개별참가 않기로 선린하고A漆凉체육 4o여인외 관계에 심절적인 법화를 보

부장관, 출鍾烈K o c위원장외 개별참 고릿은 것이 모주외 바람이라는 것출
가 가능성 릴언출 취소하며 A 남 측 피담에 린하는 모든 사람音이 알아했
이 제만할 함외사할 이햄보장장치를 으면할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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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90. 2. 8)

...

7 일 우리슥지역 폄회의 집에서 열린제9차 를회딤를 끝낸뒤 우리슥 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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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脚諒린誇諒 誇y 출料濯린출 小謙料u를를諒 諒.
諒諒라 諒벼料 는a라피 誰靑倉차 p靜를漆를市린 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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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鱗 괴 출 열 리 料 국 4

를이a 2로淸 a 됐誇 m

.출린를를:a義:靈dk

. 어)
정 서 를z 請要시類要 U

USsa3!3i
호l

藍구
- l

스

IiSUsPsl
실
U S\

성 대 S
출} 호ls 료&!s 골료"., s )

lit| l!jl
으l

S

-U = -
해

주장를全 計인찰雪 취
초

4 USSESU

U
철
U

'_l_ ' :

X

의

3 _

집

세계일보 (1990. 1. 25)

lgll
南

fk lb.
B 7 .

재 를 복 의 회 울 기 리 재 접 U \ .
회.
회

蓮.臺臺重奎蒸靈藝壽臺
l
B l 템
트

登雪養를 훈 뙤
련

i藝臺臺登藝i臺臺臺登
중 零
x l $1
요

U
S .

- J o 4 -



경향신문 (1990. i. 25,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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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90. 1. 26 ?사설 )

商北t화와北諒의 表裏
를界史의 큰변혁에 대응하여 새해에는 다東海ql 실치하는 蘇脚과및 해상합동

南北韓관계도 활확 트 으면 하는 것이 출련은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들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g 北韓도 국제조류 이궁극적으로 노리는 駐韓美軍의 철수를

가바뀌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 때문인지 포함한 軍縮문제는 商北대화가 상당한.진

결으로는 南北의 장벽을 릴어야 한다느 전을이를단계에서 비로소 제기될 수린

니,자유황래가 실현돼야 한다느니 외처 는성질의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南料간의

대고있다6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대화가 먼저 정착돼야 하는 것이다a

를처릴 마옴의 를을열려들지 않는다6 그 . 北韓은 또한惡眼鹿이 올해신년사에서

리하치南北대화를 촉진시키려는 우리심 거듭 제안한 이른바 民族통일협상회의를

정은 그지없이 답답하기만 하다6 추진하자고 기희있을 때마다 강조함으로

南北국회회담을 위한린일의 준비접촉 씨 분명히 韓國의 내부분열올 피책하고

에서 諒측은 본회담의 議題와 形式에는 았다o 그들의 의도는 轉國정부가 이미제

관심을 보이지않으면서 새삼스럽게 韓 시한 r한민족共同體 롱일방안J욜 여러정.

-美연합합동출련인 팀스피리트를 트집잡 당.단세들의 통일방안중의 하나로 格下

는가하면의제와 관계없는 臺日鱗의 .r曆 시킴으로써 統一문제에 있어서 韓國보다

l 族통일협상회의J를 서들자고 주장하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6 이러한 할정이

다6 國會회담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제거되지않는 한南北대화의 실질적인 진

兩北교류, 不可價선언,頂上회담 개최등을 전은기대할 수없다o 臺日鹿이 신년사에

제처놓고 갑자기 엉틀한 를제를 제기한 서언급했던 南北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

것으로 보아우리는 그들에게 과연이회 방에 진정 崙이 있다면 頭上회담을 통해

담을성사시킬 의향이 있는것인지 의심 서진지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자세부

하지 많을 수 없다. 터 보여야 할 것이다.

린스피리트촌련에 관해 우리는 그등안 올가을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

그들에게 알아들를만를 설명해왔다9 76 희에 南詰단일팀을 파견하는 문제만해

면 이함들출련이 시작된 이래출련기간 도,料측은 겉으로는 적극성을 보이는 체

중에도 商北대화가 진행된 일이 여러번 하면서도 속생이 만데 있었기 때문에 막

있었고, 특히 출해 3월중순에 시작되는 바지에 일이교이고 말았다a 쌍방의 출意

출련은 예년보다 그규모가 축소될 예정 사항이 이햄되도록 보장하기 피하여 우리

이다9 우리는 또한 이출련이 攻擊的 성 측이 附則올 제시하자 그들은 태도를 표

격의것이아니라 防禦的목적을 가진것 변한 것이다9 그들에게는 당초 單一팀을

. .
임을 보여주기 위해 北緯과 中國, 그리고 구성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9

휴전감시 中立國 감독위원회대표들에게 南比간의 장벽을 허무는데 무엇이 문제

개방하겠다는 뜻도이미밝히고 있다o 北 가되고竝는가를 온세계는 다알고있

측이 팀스피리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다6 北韓이 자기위치를 고집하지만 그럴

촌련에 美雰이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 수록 우리는 그들이 현실에 눈을 뜨도록

데,그릴다면 그들이 86년 가올부터 해마 啓發해야할 책임이 z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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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89. 9.27,사설 )

臺 要 壓 要
北韓은 料請를 두려워말라

.

軍事的출균형t. 조성하諒
.

北轉이 韓.美합동군사훈련인 r팀스피리 請料韓에 엄청난

i4.i를iis를! jt6i"i y?Ut a
했던 것이다.

최근 北韓을 들러차고 있콘정세는 급격하
게변화해가고 M타D 온찰분야에서 南料轉

력에 를이겨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된것인지., 의 격차는 날이갈수록 벌어지고,그사f에

s z a r諒
대한국제적 릴가도 정착돼가고 있다9 社會
主義가 세계적으로 퇴조해가는 추세속에서
北9의 고림은 이제스는로의 존릴 자체를

다. 그러나 이번 赤十宇접촉에 임하는 그들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d 商比轉의 평화적인

의 태도 여하에 따라淸일중에 예정되고 있 협조와 共弄이 화림되지 않은상태에서 美軍

s로3誇z誇s誇9誇 를認淸濫9를淸誇를
있을 것같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정세의 변화를 바로
.

赤十宇회담은 南北간에 이루어린 최초의 인식한 끝에우리와 對話의 재개를 결심하게

ss7?9業를9z
됐다면.이는 南流韓을 위해,나아가 韓漆襲의
7래를 위해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赤十字회당 실무접촉에서 시작하

측의 정치노선에 좌우되면서 斷繼을 거들해 여lo월중에 예정되고 있는그밖의 대화가

왔다6 85년 가을에는 비록규모는 작았으나 모두 찰조를게 진전되기를 바란다a 당국자

南北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의 i간의.회담를만.아니라 商北관계를 개선하

교환이 실현되어 分斷4o년만에 처를으로 민 는데도움이 되는것이라면 民間차원의 人的

간차원의 人的교류가 이루어지는 극적인 순 교류도 이를환할 것이다o 우리天主敎는

간을 경험@기도 했다4 그러나 그러한.人的
교류가 關鎭체제하의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ob漂t喆s詰&발雷s
z는노릇Ti었던 것같다. 그로부터 몇달 후 이며정부는 이를승인하기로 방침을 세웠

北韓은 는리와의 모든대차를 단절하는 ?편 다o民間차원의 교류가 根互主義에 입각한

당장에 실현이 불가능한 문제들들 f기하고 것이고 또그목적이 정치선진이나 공작이

詰淸流誌l流를.濫를
아닌순수할 성격의 것이라면 이는적극장
려해야 할 일이다6

축협상 등을 제안했던 것이다o 이런.회담과 이제歷史의 흐를과 세계의 대세는 누구의

협상을 를해그들이 노린것은두말할 것도
없이 南韓으로부터의 美軍의 철수 다o ?

s y s流r誇9漂7
들은 문.제해결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대? 두려워해야 합까할은 하나도 없다9

에는 관심이 .aa,駐韓美9J5i_르쓰

한국일보 (1989. io. i)사설 )

U . U
_ ; _ - # - - . 5 - l.

r南北찰류j 제 2라운드
직접 .간硝으로 남확간에 새로출 대 .

그린에도 찰구하고 그를이 절대적

화가 시라됐다a 이러한 대화는 출익 린 고리처림 신성시해출 고려린방제

할목사로 시라된 일린외 릴업복사건 만외에 대해 수를욤외를 밝린것은 주 .

틀로 린어찰었던 남북관계가 새로를 .목할만할 가치가 있다고 해야할 것이

가漆성출 모색하는 국면으로 를아서 타6 를 더 낙관적으로 보자린 고려면

.. 고 있를理 암시하고 있다a 방제반에 대한 융통성있는 발언온 찰

그 것 반출가 지남 D 일 남확적십 복고위할국자회할 예비회담에의 길를

자심무대초理속이 3 년lo개릴만에 엽 터 농 출 지 도 모를다p

린 것이었다o 이날 실무점출에서 확 를를 이러한 기대는 아리를 낙관적

측출 적십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인 추측의 단계量 릿어나지 를란다o

찰목사및 임수켱양외 석방출 들고 나 그 전망은 먼저 남복 고향방를단과

오긴 했지만, 고향방분단 린내교찰 할 가를린및 찰교신도의 교류제만에 대

피가틀성른 글것으로 보여지고 있다o 한 를측외 반웅에서 그 여早가 드러

이어l 이어서 정부는 이및만으로 남 남 것이다 o

확고위담국자회할 예비회할과 남북체 할만도를 를러營 주변환경외 린화 l
육회담를 재개하도록 제외할 것임출 로 찰때 남북대화재개외 찰위기는 성

.밝린바있다9 활만 아니라 가를릭측이 숙했다고 찰수있다6 또한 복측이 硝

피계성체대회에, 활교슥이 ?등대회 양9전출 서정출림픽에 대 한 r맞수J

4 각각 찰의 신자들믄 초청하도확 로 선전해왔린만를, 그들 내부의 여건

정부의 승인를 받았다o 조성도 일단은 예정코스를 끝냈다고

이러한 일련의 출직임에 대해 북측 하겠다6

이 어린 태도로 나출지는 두고 찰 일 여기에서 우 리 는 7 . 7 설 언 이 후 일

이 다 v 련의 입복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체

험量 토대로, 또다를 남탁대화재개출 ..
그러나 북측이 치난 8원많 일련외

남복회담재개를 제의.理고. 적인자실무 직임에 조심스립게 절글해야할것이

대조절출의 린템으로 라서 어느 정도 타 o 무 및 보 다 도 복 측 를 우리쪽의 촌

나관해도 되지업출7.l 料작린다o 란 출 를타서 이 특 를 찰수 있를 것 이 라

라관리인 전간출 기는케하는 또다 는 어 리 석 를 생 각 를 버려야찰다 o

를 崙직임으로 북차이 고려연방x.)반 우 리 로 서 도 합 리 적 이 고 를 개 리 인

외의방만도 수e할 용의가 있다고 計 국린적할의를 바탐으로 길서있게 남

인 것s 틀수있다z지만찰28일 북의외 확대화애 임 해 야 할 것이다9

교부장겸 조평를부위원장인 김 남의 남 복 대 화 는 통일에외 길 출 딘 자 는

린설에서 밝혀진 릿이었다☞이미 우리 것이다 o 그것이 바로 통일의 기적찰 l.
정부가 논폄한 것처릴 김 남은 여전 가치와야천다는 성급만 구호는 바람

히 남복간에 r당국 .정당.사회단체 직스릴지 못하다o 모처림의 대화재개

인석피의J 를 고절하고있어 실절적으 가 설절적으로 남확관계署 할발좌이

로는 한발작도 를러서지 많고있라a 라도 및서게할수 있기를 기대한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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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8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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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89. 10. 15,사설 )

舊態 못벗는 南北대화
-이제 修辭보다 ?F質 접근 아쉽다

G 및s를L찰喆惡 誌
까이 차찰출 고부한 를일전근 전락를
버리지 린았다o 를정인 또는 록정집

需출誇淸를s및를G
린이나 단체를 찰대로 개릴격파에 를

.

투할분 남북한외 신뢰구숙e 위한 공

개되어 오나, 잇고 發기면서 명맥출 식절로는 되도찰 무기려할 상태로 署

유지하는것만 다햄이라면 다행이다a 아가려 란간힘를 하는 촌적이 역력

7를請를流및流를漂t 하諾asb aaK)H-(1 지早한 수사는 이

淸죄誇.및崙3z流를죠를
제 지양피어야 만諒a 각찰야로 얼려
린 대화창구營 를해 를제외를일에 다

誇冷를를N 語流를및rE를
가서는 노력출 漆대로 기출여야 마만
한 일이라a 남확교튜를 미끼로 남쪽

g구p를r c를및雲雲濫9긴
외 이간출 꾀하고 를돈출 야기시키려
는 공작차원외 자세는 절코 를할수없

9惡를9 9 r를惡 G
番출 깨릴아야 할것이다o 활교천출의
무산도 이린데서 면유하고 있를이 새

請및r流출漂z틀 s
'삼 노출되었다고 를수있를를 안다9

할으로 대화는 더욱 관기를 理것

誇를認를및詰ta漂 를
으로 예상된다9 체육회할, 국회회할에
도 긍정적 호웅이 기대되는바다o 뿐

로誇초誇詰語誇 r c
만아니라 특정분야에서 남북접톨의희
망과 요구가 늘어날것이 악실하다o

gf를奈淸9沿a漂
이에 대비하여 정부당즉를 창구일원 .

화의설템기준출 화설하게제시하고 여

.3流 a a oixi) .u*nsi. eaei a
유와 란력이 있는 를용응 해야할것이
타o 이번 發교접축에도 천라 안된다

@ 漂認로詰들cs
하여 촌선출 빛은릿온 유감이라 아니
할수없다a 되고 반피는 기준이 좌설

..를t찰喆 請7및流찰
해야 신뢰가 찰인다p

아출러 남복대화에 나서는 旱리의

詰喆淸惡警雲認 s 를
자세도 가다를찰 필요가있다고 생각
된다o 호發성이 없는 수사적 대화틀

를雲z t豊및J漂5및 誇淸
이 지양되도崙 좌분야의 문제에 정면
으로 대결하는 자세로 확할측를 유도

警들o流r喆9語票品請
해가야 할것이다6 남라대화는 일시적
승패로 보는 시각출 할피하고, 인내와
더찰어 출기를 키위가는 노력출 한출

없雲t은 남북대화가 열리고 2o년 가 가얼시켜 주기 바란타6

세계일보 (1989. 10. 22,사설 )

r7 圖 圖
北이진정料請에 뜻이있다면

최근재개된 刻諒『t 를회할 실무접촉에 明晴이 엇갇렸던 85년 가을에서 86년z에 결
서는고향방를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에 원 친 南兆대화의 경과를 상기하지 않을수 없

책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엊그제 商北體育희 다9 고향방를단과 예술공연단의 릿 교환은

담에서도 9o년의 北京아시아경기대회에 單 85년 9월에 실현되어 南北관계개선에 를기

一팀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접근 . 대를걸게 流다D 86년초에는 南北간에 경재

이있있다o 활방의 體制와 깊은관계가 있는 희담, 赤+字회담, 國會회담 예비접촉이 예정

政治.軍事문제와는 달리인도적 차원의 문제 되어있었으므로 그 기대는 결코허찰한 것

나 체육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용이한 분야 이라고 할수없었다6 그러나 86년 l절갑자

다o 문제해결이 용이한 분야부터 합의를 찰 기 北韓은 韓.美간에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아올라가는 파정에서 南兆간에 信賴가 굳어 있는 팀스피리트출同촌련을 구실로 이미예

진다면 對話는 보다 높은 次元으로 발전할 정돼 있던 모든 회담과 접촉을 일방적으로

수있을것이라D 그런의미에서 우리는 고향 단절하고 말았다9 최근접촉에서 北측은 기

방문단 교찰과 輦一팀 구성에 관한 교섭의 회있을 때마다 支益煥목사와 林秀卿양에 대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o 한우리측의 司法처리에 대해시비를 걸었으

지난 3월의 체육회담에서 團識를 r아리 며 韓.美간의 합틀출련은 어떠한 형태로든

랑J으로 하자는데 합의한 바있는南北대표 내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그틀은 잘알고있

들는麗일의 접촉에서 團旗를 r천색 바탕에 을것이다g 그들이 南料관계를 개선할 를한

하늘색 한반도 지도J로 하자는 데도타협을 기운을 조성해놓고 나서갑자기 86년초와 같

보았다g 다만대표단 호칭에 있어서 우리가 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올까 우리는 경계를 .

r한나라J를 주장한데 대해北측은 r코리아J 하지 않올 수 없다.

로맞서있다6 호칭문제만 타결되면 單一팀 싱가포르에인 열리고 있는. 월드컴 예선전
구성에 있어서 象徵的인 문제는 모두해결되 에서우리는 효은民族끼리 피는속일수없
는셈이며, 교섭은 바로선수선발문제로 들어 다는흐를하고도 교출적인 몇장면올 T v 9

갈수點를것이다a 北京대회의 신청마감은 면을통해또는신문지면을 통해보았다6 南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않撚기 때문에 우리 北韓선수들은 다같이 폐어플레이로 일관했
는南北교섭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9 만 a ,상대편 선수가 넘어졌올 때는손을내

약北측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올 잡아교섭 어일으켰으며, 勝負가 가려진 후에는 승자가

을지연시킨다면 單-팀 구성에 참뜻이 없다 .패자의 등을두드리며 위로했다6 料韓이 재

는비판올 면치못할것이다o 본래北京대회 3국과 경기를 벌일 때는관중석의 우리 -a

에單一팀을 참가시키자는 제안은 北측에서 포들이 일제히 同族선수들올 응원린다a 이

먼저 내놓지 않았던가9 것이南北간의 순수한 감정이다6 北韓이 진
우리는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赤+字회 정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절화롭게 공존

담이나 北京대회 商北단일팀 구성을 위한體 할뜻만갖고있다면 商諒간에 가로놓인 문

育회담에 기대를 걸면서도 다른한편에서는 제들은 쉽게를려나갈 수있올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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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89. 11. 17,사설)

정권의 이해떠나민족의 차원으로
제자리를음 되풀이하는 남를대화

7諒fU3U UU,4 UU4 UUUU
의절절한 소원을 들머주고 한를@씨주는 .것

이라 할때,예술공연단 문재는 지염적인 것에

블과하다. 예슬공연단의 규모가 l백2o법피면 어
.

올억누르지 .못했을. 것이다, 동.서독의 장택이 총고2백'명이면 어떤가? 이점에 있어서 찰과

誇려수백만명9 를4?민들q 찰호하면서 서 북7 태도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r술공연 .
로오가고 온세계가 이것을 축하하고 있는때 단규모를 늘리려는 북이나 이것을 글이려는

에한반z의 남북대찬들은 대화의 탁상에 앉아 남이小74질리인 문제인서 띤어나 있기는 매한

예전이나 '다름없이. 차생산적인 말씨름으로 일 가지인 것이다. -이른D 충리회찰 예9접촉에서

관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겨레가 앞 는남쪽의 아량이 아쉽다. 남쪽이 '정치 .군사적

으 로 주내외적인 숱한난관들을 돌파하고 민족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피재에 또함시키기로 양

적 역량을 집결하여. 통일을 이를.수있겠는 보호으민 대표단에도 북琴이 주장하는 것처램

를의二a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당연하다고 생
가 ? 보 고

小난9일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_남복당극 카되는 것이다. 의제의 내용에 의견집근출

은적십小t담 5차실무회담을 9롯d여 를? 있다면 기담의 .명칭은 더더구나 문제될 것이

출리회담을 위한 4차예비회담, 남인피육회담 없다. .

3l#.(...Y..)4|÷÷4.lY..
요?대 남북 모출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향해 e결출씩 나아갈 결의를 갖고9느냐가
. 문제이다. .우리는 남북당국이 만족꼭 차원? 서
대화틀 小c하지 .않고..정핀려 차원에서 다루고

. . .

있는것이아닌차 하는의분을 치린수없다.
.남과 북의정권은 이제라도 사소한 를제에

채오는.料일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적십자회 집착하지 말고45년이나 비터고 있는치록의

.담이 이딘가족을 다시만나게 해를으로써 그들 분단장벽을 무너뜨리는 데힘을모아야 한다.

동아일보 (1989. 11. 18.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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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89. 11. 28,사설)

北은 왜 交流를 두려워하는가
인록제한된 규모로나마오는 i2월 8일 의가 이루어졌으며 選手선발문제만 순조

南北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및천해 보 롭게 타결되면 교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려던그동안의 우리 노력은 이제 무산되 될것이라는 낙관른도 있다a 그러나選手
있다o 北측은 이산가족 재결합에는 별로 합동출련이나 團長 任員 선정에 있어서
출미를 보이지 않고t 계급투쟁과 력명올 그들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o
고취하는 3시간짜리 공연물을 4희에 걸 사업성공에 대한기대감에 부풀게 해놓고
처 상연할터이니'이를 모두Tv로 중계하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실패의 책임
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o 이러한 억지를 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
부리는 것을 보니 그들은 애당츠 年內에 .적인 교섭태도 다a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의향이 없었던 것같 高位당국자회발 예비교섭에서 北측은
다. 회담 명칭에 r政治-軍事J라는 단어가 포

北韓이 불과 2개월 전 고향방문단과 함돼야한다고 고집하고 있다o 회담명칭
예술공연단을 연내에 다시교찰하자고 합 을 r고위당국자회담J이나 r총리회담J으
의해놓고 막바지에 와서태도를 표변한데 로하여 南北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政

에는. 그들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治-軍事문제를 아울러 로의할 수있을 것

이다a 그들은 85년 9월에 있었던 제l차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r政治-軍事
고향방문단의 교환결과에 대해부정적 평 회담J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이 회당에서

가를 내린던 것 같다o 그로부터 3년이 그들이 노리는 것이 오직 r美軍철수J에
지났지만 그들은 平壤을 제외하고는 다른 있기 때문이다o 우리는 85년가을 처를으
지역을 商韓의 이산가족들에게 개방할 처 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교환하여
지가 되지 를했다o 그 平緩조차도 최근 商北간 분위기가 다소개선되어가던 시기
共産圈 전역에서 자유화의 바람이 거세게 에 北轉측이 갑자기 轉-美출同훈련 팀스
블고있는 정세하에서는 兩韓동포들에게 피리트를 구실로 86년초에 예정돼있던 모
개방하기가 두려울 것이다o 그들이 藝術 든회당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사실을
團공연 절차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것 잊을 수가 없다o
은 이사업이 좌절된 책임을 韓國측에 돌 이지역의 긴장완화와 平和통일의 여건

린기위한 것이었다o 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北측과의 대
우리는 그들과 赤十宇회담외에 高位당 화 노력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o 그러

국자회담 예비교섭) 國會회담 준비접촉l 나 對話에는 상대가 있게마련이다a 相對
그리고 體靑회담도 벌이고 있다t 이러한 가 對話에 참뜻이 없거나 對話를 정치선
회당도 그들의 내부적 사정 때문에* 또는 전에 이용하려를다면 거기서 우리는 아무
그들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것도 얻을 것이 없다o 對話에 거는 기대
노선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t언제 가 지나치게 크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
다시 중단될지 모른다o 例를.들어,體育 을 때의 좌절도 그만글 를 수밖에 없다o
회담에서는 외형적으로 큰진전이 있識던 따라서 우리는 北측의 의도를 살피가면서
것 같이 보인다o 來年 가을北京에 파견 침착하고 인내성있게 對話에 임하는 자세
할 商北단일팀의 團旗, 團歌) 호칭등에 합 를 유지해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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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8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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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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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0.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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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0. 2. i,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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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0. 2. 10,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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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0. 2. 10)

남침위협이 상존하는 한 남북대

.북한 .모든 대화채널 중단선언의미 화와 함깨 한미 를동방위개념에
근거한 군사적 대비상태에 만천
을 기해야 한라는 .리존料장출

어두워지고 .있친 고향방문단과 련이 남한을 핵 전초기지로 삼 고주한 셈이다 r., ;.i

예술단의 .상초호환방문을 위한 아 북한을 위협하? 궁극적으로 최근 주한미崙천.. 단계적 부분

남북적십자채담 실무접촉이 <꽃 북침에 이를 수 있는 '핵시힘전 감축과 역할조정 문제에 대한

파는 처녀>.공연시비로 무기 연 쟁'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남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되고, 지난 6일 남북체육회담 당국이 외세에 '핵보호를 구걸' 다른 한편에서 '한국방위차 찬극

이 마지막 합의서 박성단계에서 하는 자세를 핀이고 있다고 비 화' 개념에 의치, 자주극방력 증

이른바 '합의이행 보장방안' 채 난해 왔다. 강올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택된제로 완전 결렬된 데 이이 그러나 남한쪽 대표들은 이에 맥락에 서 있다.

9일 북한이 팀스피리트 9o출련 대해팀스피리트 훈련이 방어적 아무튼 금년 들어 북한이 간
중지를 요구하며 방북 국치회밤 출련이며 찰개되이 있으므로 언 일성주석의 신년사에서 주한비
과 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발 재든 참관단흘 구성, 직접 훈련 군 철수문제를 거른하지 않고,
에 불참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 차정을 지리호라고 요구하며 4 새로운 찰북 정치협상회의 제안

L tH
M B B

D U 교E 7 l 미 E

7T E 를

신년사등 유연한 입장서 한걸음 후퇴
다.이로써 남북대화 재개는 팀 한쪽의 주장들은 한마z 로'생르 치서도 '발한쪽 사회반체'의 참.

스피리트 출련이 끝나는 4월발 집'에 블차하다고 일축하는 자세. 어를 장인피제하는가 하인 d l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를 보 다. 남한쪽윤 또 팀스피 이징에서의 미극과의 린촉에 적
최근 북한이 팀스피리트 문제뿐 리트 훈련된제를 포함하는 '.정 극성를 핀다가 다#는 방북대
만 아니라 인정.민주,공화 3당 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문제' 화3 방중단시킨 정치적 배겅
의 합당사태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 남북교위찰회담의 의제로' 상 은'근명치 '않바.

퍼를고 있어 모든 대화가 더 늦 정되어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다반 남한쪽이 <꽃차는 치녀>

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루라도 발리 본회담를 성사시 音언을 리7하고 남꼭체록회발

북한은 지난 86년차 89년에 켜 방북간 글사적 신피구축 분 에서 "단일팀 구성. 참가가 틀긴

이어지만..i월의 차io차 라회회 .제에대한'실진적인 토의'에 .tf 능란깅우재할팀으로 참가한차"

담과 제6라; 고위금회할을 위한 .어란'구.있게협조해야 .한다고 는 합의이행 보장장치를 요구찬

예비회발에서 팀스피리트 출릴 주장했다, 데 대한 북찬쪽 나를대로치 '를

의중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발 바시말해방한를은 북한족의 신강'이 크게 작용했을 것할은

북대화에 연게시킬 뜻을 잡추지 대발 적화핀작노선이 찰변하고 분및하다. <윤석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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